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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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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O2O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거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O2O서비스인 택시 App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택시 서비스 요인과 택시 App 서비스 요인(App 

편의성, App 안정성)이 택시 및 택시 App의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 성향인 혁신성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택시 App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국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택시 서비스 요인과 택시 App의 안정성은 택시 만족도에 긍적적

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택시 서비스 요인과 App 편의성, 안정성 모두 택시 App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 만족도는 App지속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성향이 혁신적 성향의 경우 App의 편의성이 더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혁신적 성향이 높을수록 App 안정성

을 혁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App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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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이 없으면 생활

을 하기 힘들정도로 우리생활에 여러방면에서 스마트폰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달은 

어플리케이션(이하 App으로 표기)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과거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

기위해 직접 물건을 사러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대부분의 물

건이 배송된다. 이러한 점은 비단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업무나 숙박업소 

예약 심지어 심부름까지 시킬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넘나드는 App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다(김희진ㆍ최병주 2015).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쇼핑의 경계

를 허무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O2O(Online to Offline)1)라 한다. O2O 서비스는 

기존의 B2B, B2C, C2C와는 다른 새로운 거래형태로, 전자상거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

고 있다(한수범 2018).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결제가 보다 쉬워지고 있으며 NFC, 비콘 등과 같은 핵

심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O2O 서비스의 성장을 과속하 시키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

는 O2O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300조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KT 경제 연구소). O2O 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으로는 운수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약 140조원)하고 있고, 다음으로 음

식점업과 주류업(약 84조), 임대업과 부동산업(약 62조) 순으로 나타났다(KTB 투자증권).

우리나라의 O2O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구성원들의 의견 및 구매 패턴 등

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

한 서비스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시장을 선택한 이

유는 중국의 O2O 서비스는 운송업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진다. 중국에서 제공하

는 운송 관련 O2O 서비스에는 디디택시(滴滴打車), 쾌디택시(快的打车)와 우버 차이나가 있었

으나, 최근 디디택시와 합병되면서 디디택시가 중국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도시 인구집중 현상, 자가용과 같은 개인 차량보다 택시 이용 고객의 증가,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동

식 2015).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운송 관련 O2O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디디택시, 카카오 택시, 타다 등과 같은 택시 App의 사용 증가는 App에서 제공하는 편리

1) O2O(Online To Offline/Offline To Online)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 

nology)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편리성은 가지고 있

는 비즈니스 패턴을 의미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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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안전성, 결제 방식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콜택시의 예약방식보다 결

제부터 예약 심지어 차종까지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App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며, 기사와 차량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스마트 폰으로 

택시를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불안감은 어떤 소

비자든 한번은 불안한 요소로 생각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거나, 혹시나 

자신의 실수 혹은 시스템의 실수로 인해 예약이 되지 않았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스마트폰의 

App을 통한 결제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전통적인 택시서비스와 스마트폰

의 택시 App을 이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택시 이용 고객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차이는 곧 택시 App의 지속

적인 사용 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 App이 제공하는 편의성 및 안정성 같은 서비스 요인과 택시 App

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택시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 분석하고, 

택시 App 서비스 요인의 영향력이 소비자 개인의 특성중 하나인 혁신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택시서비스 요인

택시서비스는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개인 혹은 택시 운송 회사에 속한 기사가 고객을 데려다

주고 그 서비스 대가로 요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한창인 2014). 택시가 운행되는 동안 안

전하고 신속하게 운행을 하며 쾌적한 차내 환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요인이 존재하는 

복합적 서비스라 할 수 있으며(강선호 2008), 제공받는 혜택이나 서비스를 소유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Kotler 1988).

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소비자가 느끼는 여러 서비스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택시 서

비스 요인은 운전기사의 친절도, 지리 숙지도, 안전운전, 차량 내부 청결도, 결제 수단, 요금의 

적절성, 승차감, 콜서비스, 대기시간 및 이용의 편리성, 정시성 등이 택시 서비스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한종학ㆍ김재경 2010). 택시 서비스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하미

영, 황성걸(2015)의 연구에서는 택시의 청결성의 경우 고객은 이를 서비스라 생각하며 청결하

지 못하다면 기사의 직업의식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불친절 하다고 느꼈다. 또한, 이종훈 등

(2012)의 연구에서 택시의 서비스는 안전성, 경제성, 유형성, 반응성 확신성, 공간성 등의 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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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비스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안정성은 택시 내부에서 고객에 느끼는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

을 말한다. 경제성은 정확한 계산과 요금에 대한 적절성이며, 유형성은 택시 기사의 용모, 차량 

시설 등 눈에 보이는 요소이다. 반응성은 승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서비스 수행

의지 등의 신속성이며, 확신성은 기사의 운전에 대한 지식이나 지리 숙지도 등이며 공감성은 

승객에 대한 관심 및 배려, 편의성 등 승객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택시 서비스

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고려한 6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택시 App관련 서비스 요인과 App 편의성 및 안정성

O2O 서비스는 스마트 폰 App을 통해 서비스를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

는 것으로 택시 App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택시 App 서비스란 소비자들이 도로에서 지나가

는 택시를 잡아서 타는 것이 아닌 원하는 장소에서 택시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운

송서비스로 택시 App의 서비스 요인으로 편의성과 안정성을 생각할 수 있다(조민지ㆍ이영주 

2016).

편의성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편하고 용이한 특성을 의미한다(Brown, L. 

G 1990). 소비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데 있어 지각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거나(Berry et al. 2002),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도구를 활용하

고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황용철ㆍ김수성 2008). 또한 소비자는 자신

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노력에 기대한다. 즉 소비자는 서

비스나 제품의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편

의성은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며, 소비자행동의 결과인 구매 

및 재구매에 영향을 준다(조민지ㆍ이영주 2016).

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App편의성이 높을수록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최민석 등 2005). 마찬가지로 택시 App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의성이 App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

스마트폰 App을 사용하는데 있어 고객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안정성이다(조민

지ㆍ이영주 2016). 스마트폰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다양한 오락기

능 및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커지

고, 이를 악용한 지능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자가 App을 

사용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해킹 등의 위

험성으로 인해 App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문용은ㆍ정유진 2004). 이에 따

라 App을 사용하는데 있어 개인 정보누출에 대한 위험성(광고 메시지, 보이스 피싱 등),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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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안전성은 App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

이 App은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安全)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안정(安定)성을 고려하였다. 안전(安全)은 

위험함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안정(安定)은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pp

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안전에 관한 요인뿐만 아니라 App을 사

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포괄적으로 안

정성이라는 개념으로 고려하였다.

3.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혁신성

Rogers(1962)는 혁신성은 특정 소비자가 일반적인 소비자들보다 앞서 혁신적인 것을 채택

하려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수용하

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다른 의미로 혁신성은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정보기술을 적극

적으로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Agarwal and Prasad 1998). 이진아, 나은영

(2012), 황윤용, 이국용(2013)의 연구 따르면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 

사용의도 및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O2O서비스 중 App을 통한 운송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개인적인 성향

인 혁신성은 소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4.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

만족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적 상태이며, 정서

적인 반응을 의미한다(Irani et al. 2012). 또한 만족은 서비스나 상품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James 2007), 많은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택시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과거 택시 탑승 경험을 바탕으로 택시 서비스에 대

해 기대를 갖게 된다. 그리고 제공받은 서비스가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면 만

족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만족을 하게 된다. 이때, 불만족을 하게 된다면 전환이나 이탈

을 할 수 있고, 만족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O2O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은 사용

자에게 지각된 유용성을 증가시키며 지속사용의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의 한계점중 실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종

료되었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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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는 단순히 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 및 차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택시 App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각 서비

스 요인들 중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한다.

지속사용의도란 소비자가 과거에 경험을 있는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향후에도 지

속적으로 이용할 것이 정도로 의미하다(윤종훈ㆍ김광석 2006). 앞서 만족도에서 말한 기대 불

일치이론을 통해서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만족도와 지속사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용성은 

정보 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있는 것을 밝혀냈다(Oliver 1980).

O2O서비스의 재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서비스품질,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이 이용자가 

O2O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을 증가시키고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항임 등 2016).

Ⅲ. 연구 가설 및 모형

1. 만족도 대한 가설 설정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ronin and Taylor 1992). 택시 

서비스의 경우, 승객은 택시기사의 운전 능력, 안정감, 승객에 대한 배려 및 차량 환경 등에 따

라 서비스 만족도가 달라져(우멍챠오 2016), 택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을수록 고객 만족

도는 높아지게 된다.

편의성에 관한 선행 연구로 KTX App에 대한 연구(서주환ㆍ김영택 2013)에 따르면 App의 

서비스 편의성은 App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Seiders. et al.(2007)에서는 

편의성이 고객 평가 및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라 하였다. 인터넷 서비

스 이용에 관한 연구(이은미 등 2009)에서는 편의성이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재구매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천유(2017) 연구에서는 안정성을 사용자가 느끼는 고객의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지로 정의하였다. 택시 App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고객

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얼마

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는가와 기사 정보(소속 회사 및 차량 번호 등) 제공 등을 통해 App을 이

용하는 고객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App을 이용하

는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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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사용의도 대한 가설 설정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

소이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재구매 의도는 높아지게 된다(Oliver 1980). 또한 서비스 

품질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 만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택시 App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택시 App의 서비스 만족

도 및 자신이 이용한 택시 만족도에 따라 택시 App 이용의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택시 서비스 요인 및 택시 App 서비스 요인이 택시와 택시 App 만족도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과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H1-1：택시 서비스 요인은 택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택시 서비스 요인은 택시 App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App 편의성은 택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App 편의성은 택시 App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App 안정성은 택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App 안정성은 택시 App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택시 만족도는 택시 App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택시 App 만족도는 택시 App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혁신성 대한 가설 설정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 기술 수용의도를 의미한다(이진아ㆍ나은

영 2012).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소비자의 혁신적 성향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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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이는 혁신적인 소비자 일수록 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논리적으로 이

해하기 힘든 부분일수 있고 더불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측정항목을 살펴

보면 혁신적 성향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 H6의 경우 운송 O2O서비스에

서 App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새로 도입된 서비스이며, App이라는 기술지향적인 산업으로 

인해 혁신성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택시 서비스와 혁신성의 

관계는 배제하였다. 택시 App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조지민ㆍ이영주 201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의 혁신성과 택시 App이용의도에만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행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및 연구 모형[그림 2]을 설정하였다.

H6：소비자의 혁신성향에 따라 택시 App편의성과 안정성이 택시 App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혁신성 대한 연구모형

Ⅳ.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1.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택시 App 편의성 및 안정성, 택시 서비스 요인, 택시 

만족도, 택시 App 만족도, 택시 App 지속사용의도, 혁신성향 및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

에 대해 총 36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설문 답변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동의 정도(1=전

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 및 선행 연구는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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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 내용

설문항목 설문내용 참고 문헌

택시
서비스 요인

택시 승차감

이종훈 등(2012),
우멍챠오(2016)

택시 내부 환경

기사의 복장 및 용모

규정속도 준수

지리 숙지도

이동 경로 안내

원하는 요구에 응대

기사의 친절성

승객에 대한 배려

App
편의성

원하는 장소로 택시를 호출

Liu, Arnett(2000),
손복래(2012),

조병용 등(2009),
조민지ㆍ이영주

(2016)

이용 차량 정보 제공

App을 이용한 편리성

다양한 결제 수단

App
안정성

App을 통해 사전에 지정된 요금 지불에 대한 편리성

App의 개인정보 보호

App의 개인정보 관리

App에서 제공되는 기사 및 차량 정보를 확인하여 안심

택시 만족도

택시 이용에 대한 만족

강선호(2008)
기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

다른 교통수단 보다 택시를 만족

최근 이용 택시에 대한 만족

택시 App
만족도

App을 통한 택시 이용의 만족

진소소(2016)
일반 택시와 App을 통한 택시 이용에 대한 만족 비교

Ap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App을 통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혁신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잘 사용한다. Rogers(1962)
최현식ㆍ박진우

(2009)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방법을 잘 터득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택시 App 
지속사용

의도

App 지속사용의도

항임 등(2016)
App 추천 의도

App의 우선적 이용

App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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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성별
남 109

여 94

연령

20대~30대 103

30대~40대 79

40대~50대 16

50대~60대 5

직업

학생 31

회사원 57

사업자(개인, 법인) 46

공무원(공공기관) 22

기타 47

학력

고졸 31

대학 재학 16

대학 졸업 82

대학원 이상 37

기타 37

월 소득

3,000위안(49,8000원) 30

3,000~4,000위안(498,000~664,000원) 40

4,000~5,000위안(664,000~830,000원) 42

5,000~6,000위안(830,000~996,000원) 30

6,000위안 이상(996,000원 이상) 61

1회평균
택시지불

금액

10위안 미만(1,660원) 31

10~20위안(1,660~3,220원) 16

20~30위안(3,220~4,980원) 82

30~40위안(4,980~6,640원) 37

40위안 이상(6,640원 이상) 37

2.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

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223부 중 불성실한 응답 20부를 제외한 

총 203부의 설문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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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택시 
이용 빈도

주1회 미만 18

주1회 이상~3회 미만 72

주3회 이상~5회 미만 74

주5회 이상~7회 미만 21

주7회 이상 18

Factor
Factor Loading 크론바흐

알파 계수
mean

F1 F2 F3

택시
서비스
요인

.749 -.019 .232

.915 3.4565

.775 .170 .003

.810 .067 .143

.807 .066 .164

.767 .006 .118

.798 -.017 -.035

.639 .247 -.010

.699 .120 .175

.807 -.079 .222

App
편의성

.066 .748 .111

.845 4.0729

.070 .772 .199

-.036 .721 .207

.097 .741 .162

.076 .792 .252

3. 신뢰성 및 타당성

일반적으로 변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확보를 알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측정한다. 

이때 크론바흐 알파의 계수가 0.60 이상일 때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

우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7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다음으

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에 

대한 본 연구와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함으로 요인 분석 결과 요인 고유 값이 1 이상, 요인적

재량이 0.6 이상으로 조사되어 충분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및 타당

성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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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actor Loading 크론바흐

알파 계수
mean

F1 F2 F3

App
안정성

.122 .194 .830

.836 3.8399
.149 .436 .632

.198 .238 .834

.192 .370 .627

F1 F2 F3

초기고유 값  5.382  3.394  2.559

설명력(%) 29.899 18.854 14.218

누적설명력(%) 29.899 48.753 62.970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B 표준오차 β

택시 
만족도

상수 3.639 .033 - 111.734 .000

택시 서비스
요인

.642 .033 .785 18.001 .000

App
편의성

-.022 .033 -.027 -.669 .505

App
안정성

.208 .033 .255 6.383 .000

R=.826 F=142.645

R제곱=.683 P=.000

<표 4> 가설 H1-1, H2-1, H3-1 분석 결과

4. 가설 검증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

절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F=142.645, P<.001), 가설 검증간의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VIF값

은 최대 1.97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을 위해 각 변수들

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구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H1-1, H2-1, H3-1에 

대한 분석결과 택시 서비스 요인(β=.785, p<.000)과 App의 안정성(β=.225, p<.000)은 택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서비스 요인이 App 안정성에 비

해 택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택시 App의 편의성(β=-.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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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5)은 택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5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가설 H1-1, H2-1, H3-1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택시 App 만족도에 대한 가설 H1-2, H2-2, H3-2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

서 이 분석의 회귀모형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F=142.645, P<.000). 검증 결과, 택시 서

비스 요인(β=.135, p=.002), 택시 App 편의성(β=.570, p<.000) 및 안정성(β=.540, p<.000) 

모두 택시 App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App의 편의성과 

안정성이 택시 서비스 요인보다 택시 App 만족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H1-2, H2-2, H3-2이 모두 채택 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가설 H1-2, H2-2, H3-2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B 표준오차 β

택시 
App

만족도

상수 4.110 .028 - 147.127 .000

택시 서비스
요인

.090 .028 .135 .570 .002

App
편의성

.378 .028 .570 13.493 .000

App
안정성

.364 .028 .540 13.000 .000

R=.803 F=142.645

R제곱=.645 P=.000

가설 H4, H5에 대한 분석에 앞서 회귀 모형의 적절성을 측정하였다(F=120.610, P<.000). 

회귀 분석 결과 택시 만족도는 택시 App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β=.023, p=.647), 택시 App 만족도는 택시 App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β=.732, p<.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가설 8은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H4, H5의 경우 택시 App의 지속사용의도는 택시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로 결정되지 않는 다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 할 수 있다. 가설 H4, H5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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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 H4, H5 대한 검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B 표준차 β

택시
App 

지속사용
의도

상수 .945 .222 - 4.261 .000

택시
 만족도

.019 .041 .023 .459 .647

택시 App
만족도

.750 .051 .732 14.723 .000

R=.739 F=120.610

R제곱=.547 P=.000

다음으로 이용자의 개인성향 중 하나인 혁신성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회귀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F=62.627, P<.000). 분석결과, 이용자의 혁신성향이 낮

을수록 App 편의성이 택시App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3, 

P=.043). 그러나 이용자의 혁신성향에 따라 안정성이 택시 App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6, P=.137). 따라서 혁신성에 따라 App 편의성과 안정성

이 App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H6는 부분적으로 채택 된 것으

로 나타났다<표. 7>.

<표 7> 가설 H6 대한 검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B 표준오차 β

택시
App 

만족도

상수 4.112 .029 - 140.766 .000

App 편의성 .567 .101 .866 5.637 .000

App 안정성 .127 .153 .191 .829 .408

App 편의성
*혁신성

-.053 .026 -.301 -2.040 .043

App 안정성
*혁신성

.056 .037 .340 1.491 .137

R=.811 F=62.627

R제곱=.657 P=.000

수정된 R제곱=.647 측정값의 표준 오차=.3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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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자세히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이용자의 혁신성향에 따른 영향력 차이(H6)를 재

검증하였다. 재 검정을 위해 혁신성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

고,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혁신성 평균값을 기준으로 혁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

어 택시 App 편의성 및 안정성이 택시 App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였다. 즉 혁신성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성이 높은 집

단에서는 택시 App의 편의성(β=.508, p<.000)보다 안정성(β=.610, p<.000)이 택시 App만족

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택시 App의 편의성(β=.590, 

p<.000)이 택시 App의 안정성(β=.431, p<.000보다 택시 App 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혁신성에 따른 App 편의성 및 안정성이 택시 App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H6는 채택되었다<표 8>.

<표 8> 가설 H6의 개인특성(혁신성) 집단 구분 후 비교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B 표준오차 β

혁신성

H
App 편의성 .285 .040 .508 7.215 .000

App 안정성 .317 .036 .610 8.721 .000

L
App 편의성 .415 .046 .590 9.085 .000

App 안정성 .340 .051 .431 6.651 .000

Ⅴ. 결  론

1. 연구 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택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택시 App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제 택시 만족

도와 택시 App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택시 서비스 요인을 파악하여 어떤 서비스 요인이 택시 서비스 만족도와 택시 App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택시 App 지속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덧붙여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혁신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혁신성에 따라 

택시 App을 이용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연구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택시 서비스 요인과 택시 App 안정성은 택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16

산업연구 44권 1호

다. 하지만 택시 App 편의성은 택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

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인 App만족도 중 편의성은 App을 사용하기 위한 편의성으로 실제 택시

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App 안정성의 경우 기사에 대한 정보 제공, 결제 

수단에 대한 안정성 등 실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택시 서비스 요인과 택시 App 안정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택시 서비스 요인이 택

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 O2O서비스에서 App의 역할은 

실제 택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택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택시 기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가 택시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택시 서비스요인, 택시 App 안정성 및 편리성 모두 택시 App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택시 App에 대한 만족도는 높이는 요소들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택시 

App 편의성이 가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다음으로 안정성과 택시 서비스 요인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택시 App 편의성과 안정성의 차이는 크지 않

았지만 택시 서비스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보였다. 따라서 택시 App 회사는 App에서 

제공되는 편의성과 안정성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해야하며, 택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신경을 써야 택시 App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택시 App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택시 App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택시 만족도의 경우 택시 App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택시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이 나쁘더라도 App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지속적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디디택시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실제 서비스 제공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요인이라 생각된다.

넷째, 소비자의 혁신성에 따라 만족을 하는 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혁신적 

소비자는 App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편의성

보다 안정성을, 수준이 낮을수록 안정성보다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실제 혁신적인 고객은 기술에 대한 진보를 원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결제 수단일수록 기술력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할 수 있으며, 혁신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소비자들은 App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편의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 App 회사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홍보활동 및 App

에 대한 매력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택시 App에 관한 연구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택시 App 시장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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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자의 서비스의 종류가 다

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진입장벽

을 극복하고 성공한 케이스인 카카오 택시와 이를 따르는 후발주자들 그리고 진입장벽을 만든 

선발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둘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의 디디택시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

유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와 더불어 현재 한국보다 결제 시스템의 다양성 등 중국의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한발 앞서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시장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디디택시에서 제공되는 택시들은 기사 면허 소지가 필요 없지만, 

한국에서는 운송법상 반드시 기사 면허 소지자만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보

인다. 이러한 점은 최근 타다가 법적으로 제제를 받아 서비스를 중단한 점이 그것이다. 이처럼 

국내시장의 규제와 더불어 국민의 의식 수준, 어떠한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등 중각 시

장과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택시 App의 안정성이 택시 서비스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택시 App 편의성의 경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 

App 안정성은 택시 서비스 만족도와 택시 App서비스 만족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고 해석할 수 있지만, App 편의성의 경우에는 택시 서비스 만족도에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

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택시 App에 편리성 역시 

택시를 이용하는데 만족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시차에 따른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

상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택시 App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이 소비자의 예약 시간 및 

App상에서의 서비스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택시 서비스 요인과 택시 App서비스 요인이 택시 만족도와 택시 App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으로 혁신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는 택시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택시 App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고려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소비자의 성향 역시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택시를 타는 승객의 기분이나 이용동기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해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본 연구는 발전하는 O2O시장에서 연구자들이 어떠한 연구를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하

며, 특히 아직은 많은 연구가 되지 않는 분야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시사점

을 가진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택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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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App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제 택시 만족도와 택시 App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택시 서비스와 택시 

App 서비스를 구분하고, 이는 소비자들이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서비스에 대한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택시 App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어떻게 귀인하는지, 어떻게 회복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특성 중 혁신성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히 O2O를 주제로 다룬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소

비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진행한 연구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이라 할 수 있는 혁신적 성향의 

수준에 따라 택시 서비스 만족도와 택시 App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를 다른 것을 밝혀냈으며, 

어떤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해 주목하는지를 밝힌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

진다.

4. 미래 사회에 대해 제시하는 함의(Implication)

본 연구는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O2O시장에서 특히 배달업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을 이루

고 있는 운송업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는 소비자가 서비스

를 제공받는 시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닌 택시 서비스와 택시 Ap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리하여 연구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더불어 국내시장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중국의 택시 App서비스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차량의 선택이나 목적지와 출발지를 정

확하게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요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 등 이미 App시장에서 국내시장보다 한

발 앞선 중국 현지 시장 자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국내 시장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택시 App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해석하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App의 안정성을,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App에서 제공되는 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n- 

Demand 마케팅을 선호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혁신성의 정도를 파

악하여 차별화된 광고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App 컨셉의 다양성 등을 제공함으로

써, 미래 택시 App 시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보다 큰 만족감과 더불어 신규고객의 유치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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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few years, several O2O service industries have been flourishing. It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of taxi service and taxi application 

service (Application convenience and Application stability) and its influence on taxi 

servic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the taxi application servic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of use. In this process, the differences in personal inclination 

(innovative) were studied.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taxi service factors, 

application convenience, and taxi application stabil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taxi satisfaction.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taxi application leads to its 

continuous use.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pplication convenience and 

application stability because of the innovative effect. Final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innovative groups. The study analysis reveals that taxi service factors and 

application stabil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taxi satisfaction. Taxi service 

factors, application convenience, and application st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taxi satisfaction. Higher satisfaction of the taxi application leads to the sustained 

use of the taxi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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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적으로 9개의 수입 명품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2개 정도의 명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이나 상품과 같은 재화의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materialism)’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물질주의는 이타주의나 공유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제

시되어 왔을 뿐 기부의도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

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기부의도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 자존감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자존감이 위축되거나 낮은 사람

들은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활발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연구 결과,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기부의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의 방향성은 일치하였으

나, 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을수록 기부의도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물질주의와 자존감의 상호작용은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낮고,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의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물질주의 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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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누구나 어릴 적 한번씩 접해봤던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와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동화들이다. 두 동화의 등장인물인 스쿠루지 영감과 놀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인물은 지독한 구두쇠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욕심이 많으며, 남을 돕는데 인색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쿠루지나 놀부처럼 물질에 대한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은 실제로 남을 돕는데 인색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국내 명품가방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전세계 4번째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약 3조 

2,353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명품가방 시장은 12년 전인 2005년(6,935억원)에 비해 370% 

성장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8). 일부 부유층

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명품이 이제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상당히 보편화, 대중화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겉치레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금전이나 상품과 같은 재화의 소

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materialism)’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

인기부 참여율은 2011년 이래 매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질주의는 기부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물질주의에 대한 그 동

안의 연구들은 물질주의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Masson 1976; Csikszentmihalyi and Rochberg-Halton 1978, 1981; Belk 1984a), 마케

팅 활동이 물질주의를 촉진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Belk and Pollay 1985a), 물질주의는 이타

주의나 공유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는 반대되는 이기주의적인 특성을 지니는지(Trivers 1971; 

Boorstin 1973; Yankelovich 1981; Waterman 1981) 등의 물질주의 그 자체의 특성에 대

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물질주의는 관용(generosity)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반대되

는 개념으로만 제시되어 왔을 뿐, 기부의도와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자존감이 위

축되거나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활발히 자원봉사 활동

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배순생 1992; Payne 1977)으로부터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변수로 자존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확

장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기부의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자존감이 기부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낮은 자존감(self-esteem)이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와 

관계가 있다(Richins and Dawson 1992; Mick 1996)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물질주의 

성향이 자존감과 함께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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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가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둘째, 자존감이 기부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와 자존감의 상호작용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설정

1. 물질주의(materialism)와 기부의도

Belk(1985)의 정의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세속적인 소비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그는 물질

주의를 사람의 특성으로 간주하며,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지면 소유가 개인의 삶에서 중심을 차

지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만족과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Belk 

(1985)는 소유(possessiveness), 부러움(envy), 비관용(nongenerosity)의 3가지 하위차원으

로 물질주의를 설명하였다.

Richins and Dawson(1992)은 Belk의 물질주의 척도가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물질주

의를 ‘물질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동기 또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Belk(1985)가 물질

주의를 사람의 특성으로 바라본 반면, 이들은 물질주의를 가치로 바라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물질

주의는 획득자체에 대한 의미부여(acquisition centrality), 획득을 통한 행복추구(ac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 소유로 성공을 판단하는 성향(possession-defined success)

의 3가지로 분류된다(Richins and Dawson 1992; Richins 2004).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획득중심적 물질주의는 보다 많은 것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물질적 재화의 획득과 소유를 통한 행복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주의는 타인의 시선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성공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물질주의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많을수록 자신이나 타인을 성공했

다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물질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제품

을 획득하거나 보여주는데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는 물질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연관성

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물질주의와 과시적 소비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연구를 통

해 확인되었다(Podoshen and Andrzejewski 2012; Podoshen et al. 2011).

물질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물질주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획득 자체와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가치를 많이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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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획득을 인간관계나 인생의 다른 목표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Belk 1984).

둘째, 물질적 소유의 중시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만들기 때문에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

자는 자기중심적이다(Belk 1983; Richins and Dawson 1992).

셋째,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ichins and Dawson 1992).

넷째,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인생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더 높다. 즉 물질

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행복을 주는 물질을 소유했을지라도 여전히 재화에 대한 욕망이 있

으며, 이로 인해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Belk 1984; Richins 1987; Kasser and 

Ahuvia 2002). 또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물질적인 안

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부는 관용적 행동을 대표하는 행위이고, 인간 활동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Bekkers and Wiepking 2007). 이것은 Belk(1984, 1985)가 물질주의를 구성하는 하위 차

원으로 비관용을 제시한 것과 상충되는 것으로, 물질주의는 관용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용의 개념을 기부로 확장하여 물질주의와 이타적인 성질을 가진 

기부의도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1：물질주의는 기부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존감과 기부의도

Rosenberg(1965)에 따르면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기 존경과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서 자신이 지각하는 자신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 스스로가 내리는 긍정적 또는 평가적 태도의 수준’이라고 정의된다.

자존감은 봉사활동이나 공동체 의식 등과 함께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자존감과 봉사활동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과 노년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노년기에는 

직업이나 가족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상실감을 느끼기 쉽고, 이러한 상실감은 자존감의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는데(신효식 1993; 장인협ㆍ최성재 1997; 고운숙 1998), 노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며,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원하므로 봉사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러한 상실감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결과 또한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 참여는 자

존감을 증진시키고, 이것은 차례로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것이다(김지혜 2012; 김선숙ㆍ안재

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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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같이 과도한 경쟁과 성취지향적인 분위기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기 쉽다(Brown and Dutton 1995). 학업이나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감은 자기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되고 이러한 불안감은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표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과 자기 의심을 경험한 개인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불편감을 

유발하게 되는데(Kasser and Kasser 2001), 자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

한 수단으로써 기부를 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은 

낮은 자기가치 인식을 완화해주는 기제로 기부라는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

성을 기부라는 행위를 통해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기부의도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자존감은 기부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물질주의와 자존감, 기부의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불확실성(insecurity)과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물질적인 소유에 의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Braun and Wicklund 1989; Chang and 

Arkin 2002; Kasser 2002; Solberg et al. 2004). 다시 말해, 물질적인 소유는 낮은 자존감

을 극복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

게 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과 낮은 자존감이 물질주의 성향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safety)이나 역량(competency), 자아존중감(self-worth)에 대해 확

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물질적인 상품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olomon 1983; Chang and Arkin 2002; Kasser 2002).

종합해 보면, 낮은 자존감과 높은 물질주의 성향은 기부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존감과 물질주의 성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로 높은 기부의도를 보일 

것이고,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게 된

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고,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에 기부의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소비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이

기 때문에 물질주의 성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기부의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

산업연구 44권 1호

가설 3：물질주의와 기부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1：낮은 자존감과 높은 물질주의 성향은 기부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높은 자존감은 물질주의 성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기부의도에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기부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존감과 기부의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물질주의가 자존감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모델

1.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부의도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약 

12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3년 11월 4일부터 약 4주 동안 대인면

접 설문방식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

생과 회사원을 중심으로 표본을 표집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보완ㆍ수정하였

으며, 설문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은 “보통이다”,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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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총 120명이며, 총 120부의 설문지

가 유효 설문지로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 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으며, 수집

된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물질주의는 물질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동기 또는 태도로 정의되며, Richins and 

Dawson(1992)이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의 13문항(성공추구적 4문항, 소유추구적 4문항, 행복

추구적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존감은 자신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 스스로가 내리는 긍정적 또는 평가적 태도의 수준으로 

정의되며,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RSES)의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기부 의도는 개인이 특정 기부 행동을 기꺼이 하려는 정도로 정의하고, 박종철ㆍ오민정(2012)

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4가지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인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존재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연령이나 성별은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인 요인들로 기존의 연구들은 연령이 높을수록(Feldstein and Clotfelter 1976; Clotfelter 

1980), 여성일수록(Jones and Posnett 1991a) 더 활발히 기부행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Harvey 1990; Jones and Posnett, 

1991a), 자녀가 있는 부부일수록(Clotfelter and Steuerle 197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Jones 

and Posnett 1991a)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적 요인

에는 기부동기 등이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물리적 요인들, 즉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응답자 스스로가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한

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사회계층을 측정하여 이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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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수 비율(%)

성 별

여성 45 37.5

남성 75 62.5

합계 120 100

연 령

20대 45 37.5

30대 41 34.1

40대 17 14.2

50대 이상 17 14.2

합계 120 100

직 업

학생 63 52.5

전업주부 18 15.0

회사원 23 19.2

자영업자 7 5.8

기타 9 7.5

합계 120 100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 0

고등학교 졸업 36 30.0

대학교 졸업 74 61.7

대학원 졸업 이상 10 8.3

기타 0 0

합계 120 100

Ⅳ. 실증분석 및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선,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37.5%, 62.5%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7.5%, 3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은 

학생 52.5%, 회사원 19.2%의 순이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의 70%의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자신이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사회적 계층

감에 대해서는 중류층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1

물질주의가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구 분 빈도수 비율(%)

주관적인
사회적 계층

최하류층 3 2.5

하류층 15 12.5

중하류층 43 35.8

중류층 48 40

중상류층 11 9.2

상류층 0 0

최상류층 0 0

합계 120 100

2.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격적인 가설검증을 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상관관계와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에 나타난 평균을 살펴보

면 물질주의는 3.4440, 자존감은 3.2361, 기부의도는 3.2278로 나타났고, 각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표 3>에서는 물질주의와 기부의도, 자존감과 기부의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물질주의와 기부의도, 자존감과 기부의도는 각각 음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개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N

물질주의 3.4440  .54859 120

자존감 3.2361  .46755 120

기부의도 3.2278 4.74026 120

<표 3> 상관관계 분석

물질주의 자존감 기부의도

물질주의 1.000

자존감 .171 1.000

기부의도 -.190* -.875** 1.000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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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

누적분산
설명력(%)

Cronbach's
Alpha

물질주의

m8 .711 .736

5.026 17.948 17.948 .825

m10 .671 .847

m5 .662 .718

m13 .627 .678

m3 .618 .448

m11 .586 .702

m4 .567 .761

m9 .560 .544

m1 .537 .814

m7 .518 .630

m6 .507 .672

자존감
se6 .759 .754

4.343 15.511 33.459 .699
se8 .722 .650

그 다음으로 변수의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측

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측정방법으로, 보통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진다(Nunnally 1978).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변수

들, 즉 ‘자존감’의 1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요인을 

추출해 내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직교회전을 사용하여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s)를 단순화시켰다.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묶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 가지 구성개념에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이 적절히 적재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인으로 잘 

묶이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하였으며, 이는 ‘자존감’의 1개 항목, ‘물질주의’의 2개 항목이었다.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통해 변수들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최종적인 Cronbach's Alpha

값이 대부분 0.7을 상회하고 있고,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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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

누적분산
설명력(%)

Cronbach's
Alpha

se5 .695 .628

se4 .626 .468

se7 .588 .391

se9 .570 .691

se2 .551 .772

se3 .527 .767

기부의도

ch4 .918 .861

3.090 11.036 44.495 .734
ch1 .916 .857

ch3 .911 .851

ch2 .690 .496

KMO=.630, p=.0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978.362

3. 가설검증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여

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때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

기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분석기법이다. 우선 모형 1에서는 기부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

변수들을 넣어 그 효과를 살펴보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인 물질주의와 자존감을 추가하여 

이 변수들이 기부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서의 변수들에 상호작용변수들을 최종적으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와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보았다. 공차한계의 최대값은 1(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0)이며, 공선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공차한계 .10 이하, 분산팽

창요인 10 이상이다. 그러나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공차한계값은 .10보다 훨씬 크

고 VIF는 1.146~1.201 사이로 나타나 10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들 

간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 사회계층 중 그 어느 것도 기부의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물질주의 성향과 자존감이 추가로 투입되

었는데, 이 변수들 각각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 변수가 기부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대일수록 기부의도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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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에서는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R2 변화량이 83.5%나 

증가해 조절변수, 즉 자존감이 기부의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2]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낮은 물질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자존감에 

따른 기부의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높은 물질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자존감

이 낮을수록 기부의도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 3에서는 자존감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이 높을수록 기부의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공선성 통계량

모형1 모형2 모형3 공차 VIF

1단계(통제변수)

(상수) -2.250 19.488 1.683

성별(여자=1) 3.785 5.396 .114 .849 1.177

연령(20대=1) 8.353 8.692* .059 .856 1.169

사회계층(중류층 이상=1) 3.424 3.340 -.117 .833 1.201

2단계(독립변수)

물질주의 -.460 -.086 .873 1.146

자존감 -6.774 -1.059** .850 1.177

3단계(조절변수)

물질주의*자존감 .513** .842 1.187

R2 .128 .164 .999

R2 변화량 .128 .036 .835

F 1.860 1.417 6678.594**

* p<.05, ** p<.01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성향은 기부

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존감은 기부의도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부의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와 기부의도의 관계에 자존감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절효과와 자존감의 주효과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종합해보면, 물질

주의 성향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부의도가 더 커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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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질주의와 자존감의 기부의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내용 채택여부

H1 물질주의는 기부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자존감은 기부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물질주의와 기부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3-1 낮은 자존감과 높은 물질주의 성향은 기부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2
높은 자존감은 물질주의 성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기부의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채택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의 20~50대 성인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자존감이 각각 기부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물질주의와 기부의도의 관계가 자존감의 조절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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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는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비록 유의하게 가설이 지지되지

는 않았지만,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기부의도가 낮아진다는 방향성은 일치하였고 그 이유는 다

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40~50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그들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

다. 즉, 물질주의 성향을 가진 20~30대들은 자신들의 한정된 자원으로 남을 돌볼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자존감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기부의도는 커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기부라는 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하

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정체성에 대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욱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부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자

존감은 기부행위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물질주의와 자존감의 상호작용은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의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

이 높은 경우에는 물질주의 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낮은 자존감은 

자기 의심과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높은 물질주의와 결합한 

경우 공허한 자아를 보상하기 위해 기부의도는 커지게 된다. 특히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에는 물질적 소유의 추구과정에서 구매가 주는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오

는 부정적인 느낌, 예를 들어 비싸다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구매를 한다와 같은 느낌도 함

께 경험하는데, 이러한 느낌은 일종의 죄책감으로 작용하여 기부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의 자존감에 따라 기부의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부에 대

한 이해를 좀 더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존감의 역할을 

주로 매개변수로만 사용(김지혜 2012; 김선숙ㆍ안재진 2012)하여 그 영향력을 간과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기부행동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기부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물질주의와 기부의도의 관계를 하나의 연구 안에서 검증해 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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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사실, 즉 물질에 대한 소유가 강할수록 기부의

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고,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 

방향성이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부자들의 기부행위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을 기부자의 성향, 즉 물질

주의와 자존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렉스(flex) 문화는 ‘돈

을 쓰며 과시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는 SNS를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성향

이 높은 젊은층의 낮은 자존감과 물질적 과시성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트렌드이다. 

이를 기부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의 응답자 대다수가 20~30대였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기부도 SNS와 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와 플렉스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물질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해본다면(Podoshen and Andrzejewski 

2012; Podoshen et al. 2011) 비영리 단체나 기부금 조성 기관에서는 기부를 젊은층의 용어

대로 ‘힙하게(쿨하게, 멋지게)’ 소구하여 그들의 기부와 선한 사회적 행동을 더 확장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기부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 소구되면 물질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이전의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Jung Kyun Kim 2018). 즉 젊은층은 기부에 참여한 스스로를 SNS상에 나타냄으로써 타인에

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쿨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혜택을 인지하게 되고, 

이것은 물질주의 성향을 높게 나타내는 젊은층으로 하여금 기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수집 방식은 설문지로 기부의도에 대

하여 응답자들은 자기보고식 설문(self-reported survey)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기부의도에 대하여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효과를 살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20~30대의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에 더욱 활발히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40대 이상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작은 비율을 차지하여 기부의도에 대한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관련된 죄책감이라는 변수가 기부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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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이다. 물질주의는 죄책감과 연관되어 있고(Fitzmaurice 2008), 죄책감은 기부행

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Bekkers and Wiepking 2007). 또한 자존감의 성별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존감이 더 높고

(Bleidorn et al. 2016), 성인 초기의 여성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여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기 

쉬운 집단이기 때문이다(Robins and Trzesniewski 2005).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죄책감

을 매개변수로 사용하거나 자존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물질주의와 기부의도와의 관

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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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igating of Materialism-Donation Intention Relation

: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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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jeong Kim*

❙ABSTRACT

According to Korea Consumer Agency, adults in Korea on average own nine 

luxury goods and buy about two new luxury goods each year. The perception of 

“materialism,” which regards possession of money and goods as the best value, is 

spreading throughout society. Materialism has only been presented as a concept 

opposite to pro-social behavior such as altruism and sharing, but not enough 

research has been done on how it actually affects pro-social behavior such as 

intention to donate. Thus,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materialism on 

donation intention and verified whether self-esteem moderates this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people with lower self-esteem can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 to identify the need for their own existence.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materialism, the lower the degree of donation intention, 

but the influence is not significant.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self-esteem, the greater the degree of donation inten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materialism and self-esteem h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onation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self-esteem, the higher the 

tendency of materialism, the greater the degree of donation, and in the case of 

high self-esteem, the higher and lower the tendency of materialism does not show 

much difference.

Key Words：Materialism, Donation intentio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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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척도

물질주의

1. 나는 고가의 집, 차, 의류를 소유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2.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의 일부는 물질적 소유를 얻는 것을 포함한다.

3. 내가 소유한 물건은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4. 나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유하길 좋아한다.

5. 나는 보통 내가 필요한 것만을 산다.

6. 내가 소유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7.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에도 돈을 쓰는 것을 즐긴다.

8.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

9.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

10.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소유하기만 한다면, 내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11. 내가 더 멋진 물건을 소유하더라도,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12. 내가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여유가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13.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때때로 나를 괴롭힌다.

자존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부의도

1. 나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

2. 나는 기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나는 적은 비용이라도 기부할 의향이 있다.

4.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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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함정 영상정보에 합성곱신경망을 적용한 

국적식별 전문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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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합성곱신경망(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해

경함정 국적 분류를 위한 전문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독도 해역은 군의 감시가 약한 해역으로 일본 해경의 출현이 빈번한 만큼 해상경계를 위한 대책

이 필요하다. 현재는 독도 근무자와 출동한 한국 해경함정에서 사람의 육안 또는 무선 교신으로 

일본 해경함정 여부를 식별하고 있다. 이는 원거리에서 해경함정의 국적을 식별할 수 없는 단점

이 있고 대응이 느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하기 위해 영상장비에서 얻은 영상정보

에 CNN을 적용하여 한국 해경함정과 일본 해경함정을 식별하는 전문가시스템에 대해 연구하

였다. 제안하는 전문가시스템은 CNN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정확도는 훈련 및 검증 데이터에 

95%이상, 테스트 데이터에 86.25%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면 독도 해역에 신속하고 정확한 해상경계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주제어：전문가시스템, 합성곱신경망, 해경함정식별, 해상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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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의 학습 과정을 모방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며 미래를 예

측하는 것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의 증가를 기반으로 그 능력과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은 학습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합성곱신경망(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영

상 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CNN은 Yann LeCun et al.(1989)에 의해 손글씨 숫자를 식

별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12], Krizhevsky et al(2012)가[8] 컴퓨터 비전 대회인 ILSVRC 

(ImageNet Large-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높은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한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CNN 기반 영상인식은 제품공정에서 불량품을 식별하

고, 의료영상에서 질병 유무를 판단하며, 기계의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업무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만이 할 수 있

는 업무였으나 CNN을 기반한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것이다.

인공지능이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군(軍)에서도 인공지능을 국방 핵심기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1) 또한 북한 및 주변국의 안보위협은 여전한 반면 이를 대비할 

병력자원은 줄어드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은 병력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두되므로 인공

지능의 국방분야 적용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군에서 CNN을 적용하여 경계작전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시스템2) 구축을 위한 연

구이다. 3면이 바다이고 군사 강대국과 인접해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주

변국 함정에 대한 경계 및 감시를 위한 해상경계 전문가시스템의 구축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분

야이다. 특히 주변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독도해역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경함정이 

자주 출현하는 곳으로 2018년 기준 일본 해경이 독도 근해를 100여회3) 순찰하는 등 영유권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독도 해역에 상주하여 감시하는 전력이 

없고 해경 및 전투경찰이 그 임무를 하고 있으며, 일본해경 식별을 위해 독도 상주 경찰이 통신

검색을 하거나 한국 해경함정이 일본 해경으로 접근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럴 경우 일본해경이 통신검색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한국 해경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을 경우 식별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 인터넷 뉴스, “국방분야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구축한다”, 디지털 타임즈(2020. 3.16.)
2) 인간이 특정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하여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이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출처：위키피디아)
3) 인터넷 뉴스,“日 순시선, 지난해 독도인근서 100회 이상 활동”, 머니투데이(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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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해경함정의 영상에 CNN을 적용하여 국적을 식별하는 전문가시스템 구축에 관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인 CNN을 설명하고, 국방분

야에서 CNN을 연구한 기존 논문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명

하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 5장에서 결론과 연구의 기여점과 제한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관련연구

본 절에서는 전문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하는 CNN에 대한 소개와 함께 CNN을 이용하

여 국방분야에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합성곱신경망(Convoluton Neural Network)

CNN은 인공지능에서 이미지 처리 및 음성인식에 최적화된 딥러닝 기법으로 [그림 1]과 같

이 ‘레이어(layer)’를 연속적으로 쌓은 구조를 통해 인간의 인지 구조를 모방한다. CNN은 크게 

컨볼루션층(Convolution Layer)과 풀링층(Pooling Layer),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1]. 컨볼루션층은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하고, 풀

링층은 이미지의 차원을 축소한다. 마지막 완전연결층은 3차원의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변환

하여 이미지를 최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값을 제공한다.

[그림 1] CNN 구조 예시( LeNet-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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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은 레이어를 구성하는 층의 개수와 레이어 내 커널, 필터 등에 따라 다양한 모델

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 소개할 모델은 VGG16, ResNet, GoogLeNet이다. 먼저 VGGNet

은 Oxford의 Visual Geometry Group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2014년 ILSVRC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모델이다. 모델의 특징은 3×3 커널을 이용하여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장점이 

있고, 13개의 컨볼루션을 거치면서 입력 영상의 다양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1]. 다음으로 ResNet은 2015년 ILSVRC에서 우승한 모델로 학습층이 많아지면 훈련 정확도

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Residual net을 통해 해결하였다[10]. 일반적인 CNN의 

컨벌루션 연산은 입력 영상 X가 컨벌루션을 거쳐 H(X)를 만들게 되나 Residual Net은 입력영

상 X를 다시 출력층에 제공하여 H(X)=X+F(X)의 형태로 출력한다. 따라서 입출력간의 오차 

F(X)만 추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학습의 파라미터를 줄여 성능을 개선한 모델이다. 마

지막으로 GoogleNet는 2014년 ILSVRC에서 우승을 차지한 모델로 Inception이라 불리는 서

로 다른 크기의 커널과 필터가 병렬처리되는 합성곱이 결합된 모델로서 multi-scale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9].

2. CNN을 적용한 국방분야 연구

최근 국방분야에서 CNN을 활용하여 영상을 인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NN

을 활용한 연구는 크게 표적을 식별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표적을 식별

한다는 것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군용 플랫폼인 전차, 비행기, 선박 등을 식

별하고 종류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표적에 관한 연구로 김종환 등은 전차의 영상정보에서 전차 영역과 비전차 영역을 분류

하여 전차를 인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고[3], 심민섭 등은 전차의 피아를 식별하는 연구를 실시

하였다[5].

공중표적에 대해서는 김태완 등은 피아의 헬기를 CNN 기반으로 이진분류 하였고, 분류한 

헬기를 공격형과 기동형으로 기종을 분류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4].

해상표적에 대한 연구로 김광현 등은 Faster R-CNN을 이용하여 해양에서 조우 가능한 항공

모함, 잠수함, 상선 등 7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연구를 하였다[2]. 최대욱 등은 야간 및 저시

정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VGGNet을 기반으로 선박 분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6].

기존의 연구는 영상 자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활용가능성에 대

한 전문가시스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해상표적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

상 표적을 분류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즉 형태가 다른 함정, 상선, 어선을 분류하는 것에 목

적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해상경계작전을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아를 식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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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피아 식별의 핵심은 선박의 국적을 식별하는 것으로 해상 표적에 대한 국적 식별 연

구는 현재까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해경함정 국적식별 전문가시스템 구축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경함정 국적식별 전문가시스템의 개요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독

도 및 해경함정에는 현재 고성능 영상감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현업에서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 즉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의 모습을 

도식하였다. 입력되는 영상정보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적을 식별하고 최종적으

로 국가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림 2] 국적식별 전문가시스템 개요

：연구범위

< Input > <제안하는 국적식별 방법론>

 독도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 
국적식별

위해

제안하는 

모델

 국적 식별


 

국가기관 활용

(해군, 해양경찰)한국 해경의 영상감시 장비 

<Output>

2. 연구절차와 방법

본 연구의 해경함정 국적식별을 위한 전문가시스템 중 제안하는 국적식별 모델 구축하기 위

한 연구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연구를 위한 실험환경은 텐서플로우 1.4 ver를 backend로 한 

Keras를 이용하였으며, PC 환경은 윈도우 10, Intel Core i7 CPU, GeForce RTX 2060ti 

GPU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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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방법론 연구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데이터 수집  모델설정  영상자료 학습  모델평가 
모델선택,
결과분석

2.1 데이터 수집 

학습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해경함정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다. 필요한 영상자료는 인터넷 

공개자료 검색4)을 통해 한국 및 일본에서 운용중인 해경함정 사진을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피아를 식별하는 것이므로 함정별 톤수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함정의 유형은 고려하

지 않았다.

전체 영상자료는 총 671장으로 학습을 위한 train set을 약 70%, 검증을 위한 validation 

set을 약 15%, 최종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test set을 약 15%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인 training, 

validation, test set의 구분은 8 : 1 : 1이나 보유한 영상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

향상과 검증을 위해 validation set과 test set 비율을 15%로 높여서 설정했다. 또한 ILSVRC 

등의 대회에서는 영상분류를 위해 수만∼수십만의 영상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하지만 인

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제한적이므로 확보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회전, 상하/좌우 이동, 확대, 

축소의 데이터 증식작업을 통해 학습자료의 수를 늘렸다. 최종적으로 학습에 사용된 영상자료의 

수는 2,555개이고, validation set 및 test set에는 80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validation 

및 test set은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 하기 위한 set으로 영상에 별도의 증식처리 없이 original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집된 영상자료 요약

구    분
Training set
(데이터 증식)

Validation Set Test Set
계

(데이터 증식)

한국해경
160
(800)

30 30
220
(860)

일본해경
351

(1,755)
50 50

451
(1,855)

계
511

(2,555)
80 80

671
(2,715)

4) 구글, (검색어：한국해경함정, 일본해상보안청선박), https://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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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습에 사용된 영상자료(예시)

한국
해경

일본
해경

[그림 5] 데이터 증식을 통해 생성된 영상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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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김태완 등 연구에서 사용한 합성곱신경망 내부 구조[4]

2.2. 적용한 모델 내부 구조

분석에 사용한 모델은 Ⅱ장에서 소개한 VGGNet의 VGG16, ResNet의 ResNet50, Goog- 

LeNet의 InceptionV3 모델과 헬기를 피아로 이진분류한 모델[4] 총 4개이다. 본 연구에서 최

종 적용한 모델은 이진분류(헬기의 피아 구별) 모델로 총 1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

는 [그림 6]과 같다. 모델의 세부 구성은 영상정보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합성곱층이 5개, 

Maxpooling 층이 4개, 입력정보를 1차원으로 바꿔주는 Flatten층, 입출력을 완전 연결하는 5

개의 Dense층, 과적합 방지를 위한 3개의 Drop out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별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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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ReLu이며, 마지막층은 이진 분류를 위해 결과를 0과 1로 나타내는 sigmoid 함수를 사용

하였다. 이진 분류 모델의 특징은 다른 모델에 비해 합성곱층이 5개로 작아 합성곱층 계산량이 

적은 특징이 있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CNN 모델 선정

실험에 사용된 CNN 모델은 총 4개로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먼저 모델별 200회의 

epoch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았다. 모델별 batch size는 32회로 구성하였고 1회당 200개의 

영상을 학습시켰으므로 1 epoch당 7회의 iteration이 발생했다. 모델별 1차 실험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이진분류 모델 > ResNet50 > VGG16 > InceptionV3 순으

로 높았으며, Training Loss는 이진분류 모델 > VGG16 > ResNet50 > InceptionV3의 순이

었다. VGGNet, ResNet, Inception V3는 ILSVRC 대회에서 1000여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

확하게 분류한 모델이지만 함정과 같이 특정 국가의 선박 등을 학습시킨 모델이 아니므로 이진

분류 모델보다 정확도가 낮았다. Training Accuracy, Training Loss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확도가 87.67%로 가장 높고 Loss가 0.35로 가장 낮은 이진분류 모델을 본 연구에 적용할 최

종 모델로 선택하였다.

<표 2> 모델별 Training Accurracy & Loss

구    분 VGG16 ResNet 50 InceptionV3 이진분류 모델

Training
Accuracy

68.68% 75.68% 43.83% 87.67%

Training
Loss

1.36 7.56 6.59 0.35

2. 미세조정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모델의 미세조정은 학습회수 증가, Drop 

Out5) 조정, L1, L2 규제,6) Optimization 함수의 학습률7) 조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7]. 정확

5) 학습과정에서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층에서 무작위로 층의 일부 출력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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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poch별 Accuracy & Loss 결과

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률은 0.001로 변경하였고, L1, L2 가중치 규제를 추가하여 과적합을 방

지하였다. L1, L2값은 0.001로 설정하고 epoch 횟수를 증가하며 실험결과를 관찰하였다. 총 

700회까지 epoch를 증가시켜 관찰한 결과 300회 이후부터 training set은 95% 내외의 정확

도를 보였고 validation set도 96%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표 3> 700회 epoch시 Accuracy & Loss 결과

구    분 Accuracy Loss

Training Set 95.00% 0.21

Validation Set 96.53% 0.23

과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회수 증가에 따른 Accuracy와 Loss의 변화량 그래프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7]과 같이 학습회수 증가에 따라 정확도가 높아지고, training loss와 

validation의 loss가 동시에 감소하여 0.2 내외로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700회 epoch

까지 학습회수 증가에 따른 과적합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종 모델은 이

시키는 방법
6) 가중치 규제(weight regularization)이라고 하며, 네트워크의 손실함수에 큰 가중치에 연관된 비용을 

추가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법
7)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한번 학습할 대 얼마만큼의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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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분류 모델에 L1, L2 규제를 추가하고 epoch는 300회 이상이 최적의 모델로 평가되었다.

[그림 8]은 validation set에서 임의의 사진 16장으로 모형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사

진 위의 수치는 한국 해경함정 또는 일본 해경함정일 확률이고, Real은 한국 또는 일본의 실제 

국가를 나타낸다. Predict은 모델에 의해 예측된 국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사

진은 한국 해경이 3장, 일본 해경이 13장으로 이를 모두 100% 정확하게 해당 국가로 분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4> validation set test 결과 (임의 16장)

구    분 한국해경 일본해경

한국 해경(3장) 3(100%) 0(0%)

일본 해경(13장) 0 13(100%)

[그림 8] validation set image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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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테스트 및 결과분석

모델선정과 미세조정을 통해 선택된 이진분류 모델을 test set을 통해 최종 검증하였다. test 

set은 학습 과정 중 한 번도 학습되지 않는 이미지로 이를 통해 모델의 최종 정확도를 측정하였

다. 테스트 이미지는 한국해경 이미지 30, 일본 해경 이미지 50개로 총 80개이다. 테스트하기 

위한 batch size는 32로 설정하여 test한 결과 정확도는 86.25%였다. 이는 training set, 

validation set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식별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훌

륭한 결과이다.

<표 5> test set 검증결과

구    분
Accuracy Loss

86.25% 25.74

최종 선택된 모델에서 1-sample 이미지로 테스트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일본 해경을 85%

의 확률로 일본 해경으로 분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9] 1-sample image test 결과

추가적으로 학습과정에서 한국 해경함정과 일본 해경함정에서 찾아내는 특징을 확인하기 위

해 학습과정 중간에 convolution 되어 추출되는 feature map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10]는 1st convolution layer에서 채널별 추출된 영상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함정의 

윤곽선이 크게 드러난다. 따라서 각 층별 사용되는 이미지 필터는 윤곽선을 찾아내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이용하여 한국 해경함정과 일본 해경함정을 분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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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onvolution의 feature map 추출결과(1st 합성곱층)

4. 연구결과가 미래 국방산업에 가지는 함의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CNN을 활용하여 해경함정의 국적 식별이 가능함을 보여주

었다. 본 연구결과가 미래 국방산업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은 국방산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무인기, 로봇 등은 방위 산업

의 주요 관심 분야인데 이러한 산업에 국적식별과 같은 인공지능이 접목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

는 산업이 될 것이다. 둘째, 국방과 첨단산업 기술의 상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은 인

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과학군을 추구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의 진전으로 정보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창출된다[6]. 따라서 국방산업도 새

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주변국 대상 해상 경계작전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군의 과학적인 감시가 약하고 한ㆍ일간 갈등이 심한 독도근해에서 한국 해경함정과 일본 

해경함정의 국적을 영상정보를 통해서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CNN을 활용하였다. 국적 식별

을 위해 실험에 활용한 모델은 VGGNet, ResNet, GoogLeNet과 헬기 이진분류 모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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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각 모델별로 1차 테스트한 결과 이진 분류 모델의 정확도가 가장 높아 해경함정의 국

적을 식별하는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모형에 L1, L2 가중치 규

제를 추가하고 학습회수를 증가시켜 최종 모델을 구축하였다. 최종 모델의 training 정확도는 

95%, validation 정확도 96.53%, test 정확도는 86.25%로 test 정확도는 다소 낮았다.

본 연구의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해상경계 분야에서의 미

흡한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여 해상경계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의 개략적

인 모습을 제시하였다. 향후 독도에 무인광학카메라가 설치되거나 무인항공기에 의해 독도해역 

감시가 가능해 진다면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독도해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해상함정을 식

별하는 과학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CNN을 활용하여 해상함정의 국적을 식별

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함정의 유형을 구분하는 모델이 아니라, 국적을 식별하는 모델로 

해상경계 작전에서 중요한 피아식별에 CNN을 적용한 것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CNN 방법론

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해경함정 국적식별에 적합한 CNN 모델을 선택하여 제안한 점

이다. 해경함정 국적식별에는 기존의 CNN 방법들의 성능이 높지 않았음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기존에 개발된 CNN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자 하

는 대상에 따라 내부 구조가 바꾸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해경함정의 영상자료가 다소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

한 부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영상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집된 영상정보에 변화를 주어서 영상정보를 증식하였으나 이 방법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추가로 획득하고 학습을 시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필

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국적을 식별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해경함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해상과 관련된 국가가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북

한 등의 주변국 함정들의 국적을 식별하는 방법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별 다양한 함

정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국적의 함정을 식별할 수 있는 단계로 발

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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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pert System for Nationality Classification of 

Coast Guard Ship using Convolution Neural Nnetwork

8)

Jinyoung Park*ㆍJunghwan Kim**ㆍHoseok Moo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an expert system for nationality classification of coast guard 

ship in Korea or Japan using the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Dokdo Sea 

area, which is experienc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Japan, is a sea area where 

military surveillance is weak, and the appearance of the Japan coast guard ships 

is frequ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maritime surveillance. Currently, dispatched 

with Dokdo workers, identifies coast guard ship by human or wireless communication. 

This has the disadvantage of not being able to discern the nationality of coast 

guard ship from a long distance, and the response is slow. Therefore, in this study, 

to reinforce this, we applied CNN to the imag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maging equipment, and studied the construction of an expert system that identifies 

coast guard ship belonging to the Korean coast guard and the Japan coast guard.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odel was built based on CNN, and accuracy was 95% 

for training and verification data and 86.25% for test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f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is further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a fast and accurate maritime surveillance will be possible in Dokdo Sea area.

Key Words：Expert System, Convolution Neural Network, Identification of Coast Guard 

Ship, Maritime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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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규제당국이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인의 규모를 선정기준에 포함하

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 측정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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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소송위험과 감사인 명성의 제고로 인해 보다 보수적 회계처리를 지정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과 감사인,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인 지정에 대한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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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자유수임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부터 감사인지정제도를 도

입하여 현 시점에 운영 중이다. 감사인지정제도는 감사인선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

리지적기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들어 규제당국은 2019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여 감사인지정

제도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기업이 6년간 자유수임제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후 3년간은 자

유수임제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규제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외감법을 개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자유수임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함이다. 이는 지금까지 감사인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정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규제

당국은 판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감사인지정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동 제도가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감사품질의 대

용치로 주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사용하였다(권수영 등 2004; 강선민ㆍ

황인태 2007). 하지만 감사인지정제도가 지정기업의 보고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유의할 점은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기업의 보고이

익의 품질이 양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정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수행하고 지정기업의 정

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감사실패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특히 보고이익의 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측정치 중에서 보수주의

(conservatism)는 지정감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함으

로써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소송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이다(이효익 등 2002). 따라서 지정감사인 입장에서는 대리비용(agency cost)이 현재 존재한

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수주의를 선호할 것이다(Holthausen and Watts 

2001). 즉 지정감사인은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이다.

한편, 지정감사인은 규제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의 규모가 반

영되어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제를 적용받는 지정감사인의 범위를 일정 

규모의 감사인에게 지정하려는 규제기관의 의도에 따라 최근 들어 소형회계법인이 합병이 빈번

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는 지정감사인의 규모에 따른 보수주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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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중 12월말 법인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 및 

비지정기업 관련 재무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Ball and Shivakumar(2005, 2008) 외에

도 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을 이용하여 다각도로 지

정감사인 및 지정감사인의 규모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확인했다. 표본대상기간 중 수집한 감사

인지정기업은 총 587기업-연도이며, 비교대상기업의 총 표본 수는 13,678기업-연도이다.

실증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수주의의 정도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정기업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소송위험

(litigation risk)을 회피하고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선호하

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감사인지정제도 및 보수주의에 관한 선행연

구와 가설의 도출과정을 제시하고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과 표본의 수집방식을 제공한다. 제 

4장에서는 실증결과를 확인하고 제 5장에서는 감사인지정제도에 대한 논점과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와 가설의 도출

감사인지정제도는 자유수임제의 단점인 독립성을 보완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 1990

년부터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상장기업의 

경우 6년간 자유수임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의 경우 3년간 지정감사인에게 지정을 받도록 

했다.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

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의 수준과 크기가 지정 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비지정기업에 비

해 작음을 확인하였다(권수영 등 2004; 강선민ㆍ황인태 2007). 그러나 지정기업의 재량적 발

생액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기업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정감사인은 초도감사이고 지정사유로 인해 지정기업의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정감사인은 많은 보수를 받는다(노준화 등 2003). 이러한 부

분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사품질이 양호하다고 재무보고의 품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재량적 발생액 이외의 재무보고 품질의 대용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학

운 등 2013).

보수주의(conservatism)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경제적 손실을 보다 빨리 반영하는 정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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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u 1997), 수익은 엄격한 인식요건에 따라 계상하고 비용은 가능한 조기에 인식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Watts 2003). 보수주의는 기업의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외이사의 비중이 크거나 독립적일수록 보수주의의 정도는 높아진다(Ahmed 

and Duellmam 2007). 이는 기업에 대한 감시(monitoring)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수록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보수주의가 기업의 대리비용을 감소시키므로 

보수주의는 재무보고품질을 향상시킨다(Ball and Shivakumar 2005; 지현미ㆍ문상혁 2006). 

하지만 지정감사인이 지정기업의 보수주의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순

금 등(2015)은 지정기업이 비지정기업에 비해, 지정기업의 경우 지전 전보다는 지정 중에 보수

주의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1) 이는 지정감사인이 지정기업의 정보위험이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감사실패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

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이 높으므로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박수연 2019), 높은 손해배상능력을 갖고 있어 정보이용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크

므로, Big4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Becker et 

al. 1998; 이효익 등 2002). 하지만 감사인의 규모가 반드시 감사품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

며, 규모가 큰 감사인의 고객의 보고품질이 우수한 결과일 수도 있다(Lawrence et al. 2011). 

또한 Non-Big4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Non-Big4 감사인은 

자신의 명성(reputation)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송배상위

험의 부담으로 인해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김학운 등 2013). 이처럼 지정감사인의 규

모와 보수주의 간에는 대립되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지정감사인의 규모와 보수주의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

Ⅲ. 연구방법론

1. 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보수주의 대용치를 사용했다. 첫 번째 모형은 Ball and Shivakumar 

1) 하지만 하순금 등(2015)의 연구는 지정감사인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Basu(1997)와 Ball and Shivakumar 

(2005)의 보수주의 대용치만을 가지고 확인하였으므로 좀 더 다양한 보수주의 대용치로 확인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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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8)의 모형이다. 이는 제시한 식 (1)과 식 (2)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TACCit = b0 + b1CFOit + b2DCFOit + b3DCFOit×CFOit + b4DESIGit

+ b5DESIGit×CFOit + b6DESIGit×DCFOit 

+ b7DESIGit×DCFOit×CFOit + b8BIG4it 

+ b9DESIGit×BIG4it×CFOit + b10DESIGit×BIG4it×DCFOit

+ b11DESIGit×BIG4it×CFOit×DCFOit + εit (1)

TACCit = b0 + b1CFOit + b2ΔREVit + b3PPEit + b4DCFOit 

+ b5DCFOit×CFOit + b6DESIGit + b7DESIGit×CFOit 

+ b8DESIGit×DCFOit + b9DESIGit×DCFOit×CFOit + b10BIG4it

+ b11DESIGit×BIG4it×CFOit + b12DESIGit×BIG4it×DCFOit 

+ b13DESIGit×BIG4it×CFOit×DCFOit + εit (2)

여기서,

TACC： 총 발생액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CFO： 영업현금흐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DCFO： 영업현금흐름이 음(-)이면 1, 아니면 0

DESIG：지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BIG4：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ΔREV： 매출액변화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PPE： 설비자산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식 (1)의 b11과 식 (2)의 b13이 유의한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수주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 (3)에서 Giboly and Hayn 

(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대용치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CONijt = b0 + b1DESIGit + b2SIZEit + b3LEVit + b4CFOit + b5GROWTHit 

+ b6BIG4it + b7ALTMANit + b8LOSSit + b9DESIG*BIG4it + bkΣINDit

+ bkΣYEARit + εit (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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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보수주의 대용치

GHCON： Giboly and Hayn(2000)의 모형, 즉 총자산에서 영업자산을 차감하여 

전기총자산으로 나누어 –1을 곱한 값

FOCON：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 즉 1에서 장부가액을 시가총액

으로 나눈 값을 차감한 값

DESIG： 지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SIZE： 기업의 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부채비율(=부채/자본)

CFO： 영업현금흐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GROWTH： 매출액성장률

BIG4：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ALTMAN： Altman(1968) Z 값

LOSS： 당기 손실이 발생하면 1, 아니면 0

IND： 산업더미

YEAR： 연도더미

식 (3)의 b9가 유의한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지정기업

의 보수적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중 비금융업을 영

위하는 사업연도가 12월말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금융업과 사업연도가 12월 말

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했다. 극단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 1%의 표본을 제

외했다. 재무자료의 수집은 NICE평가정보의 KIS VALUE를 사용했다. 분석대상 표본의 수는 

총 13,678 기업-연도이며, 이 중 지정기업은 587기업-연도이다. <표 1>에서 연도별 표본기업

과 지정기업의 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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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최댓값

GHCON 0.3940 0.2548 -1.2350 0.2450 0.3734 0.5145 9.4661

FOCON -0.2281 8.7255 -8.6331 -0.9416 -0.1441 0.3610 6.0611

DESIG 0.0383 0.192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SIZE 18.4252 1.4915 13.4369 17.391 18.1352 19.1431 25.398

<표 1> 표본의 산정방식

Panel A：전체표본의 산정

표본산정과정 기업-연도

총 표본의 수 15,312

금융업을 제외하고 사업연도가 12월이 아닌 표본의 제외 (512)

극단치 제거와 재무자료를 구할 수 없는 표본을 제외 (1,122)

최종 표본의 수 13,678

Panel B：연도별 표본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업표본수 1,096 1,279 1,354 1,387 1,355 1,410 1,449 1,465 1,452 1,431 13,678

지정기업수 46 65 69 88 68 41 46 52 66 46 587

Ⅳ. 실증결과

1. 기술적 통계량

<표 2>에서 본 연구의 기술적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Gib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GHCON )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FOCON )의 평균(중위

수)은 각각 0.3940 (0.3734)와 -0.2281(-0.1441)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지정기

업(DESIG )은 3.83%이며 기업규모의 평균(중위수)은 18.4252(19.1431)이다. 부채비율(LEV )

과 매출액성장률(GROWTH )의 경우 평균과 중위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왜도(skewness)가 존재

할 수 있다. 표본 중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는 비중은 55.84%이고, 손실기업은 27.32%이다.

<표 2>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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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최댓값

LEV 1.6279 20.8624 0.0000 0.3764 0.7861 1.4390 29.3261

CFO 0.0437 0.1840 -0.1361 -0.0165 0.0473 0.1149 3.4110

GROWTH 0.1731 2.1418 -0.4126 -0.0528 0.0751 0.2326 2.3418

BIG4 0.5584 0.4966 0.0000 0.0000 1.0000 1.0000 1.0000

ALTMAN 3.4049 24.8700 -1.5932 1.4005 2.3249 3.7318 28.7420

LOSS 0.2732 0.4456 0.0000 0.0000 0.0000 1.0000 1.0000

ΔREV 0.1005 0.5044 -13.6193 -0.0418 0.0598 0.2049 22.3131

PPE 0.1987 0.1707 0.0000 0.0793 0.1624 0.2755 0.7319

* 변수의 정의
GHCON： Giboly and Hayn(2000)의 모형, 즉 총자산에서 영업자산을 차감하여 전기총자 산으로 

나누어 -1을 곱한 값.
FOCON：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 즉 1에서 장부가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을 차감

한 값
DESIG： 지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SIZE： 기업의 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부채비율(=부채/자본)
CFO： 영업현금흐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GROWTH： 매출액성장률
ALTMAN： Altman Z 값
BIG4：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LOSS： 당기 손실이 발생하면 1, 아니면 0
ΔREV： 매출액변화분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PPE： 설비자산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값

2. 상관분석(Pearson)

<표 3>에서 Pearson 상관분석을 제시하였다. Gib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

(GHCON )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FOCON )와 지정기업(DESIG)

의 상관계수는 각각 0.044와 0.0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지정기업

(DESIG )의 경우 기업규모(SIZE ) 및 영업현금흐름(CFO)과 음(-)의 상관을 갖고 있다. 변수 

간 상관계수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위배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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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earson 상관분석

 GHCON FOCON DESIG SIZE LEV CFO GROWTH ALTMAN BIG4 LOSS ΔLEV PPE

GHCON
1.000

FOCON
0.044 1.000

<.0001

DESIG
0.059 0.031 1.000

<.0001 0.000

SIZE
-0.220 -0.008 -0.035 1.000

<.0001 0.343 <.0001

LEV
0.019 -0.007 0.011 0.008 1.000

0.019 0.427 0.180 0.337

CFO
-0.113 -0.021 -0.106 0.115 -0.019 1.000

<.0001 0.014 <.0001 <.0001 0.019

GROWTH
0.078 0.001 0.021 0.007 -0.004 0.013 1.000

<.0001 0.924 0.008 0.358 0.665 0.098

ALTMAN
-0.051 0.020 -0.035 0.231 0.012 0.060 -0.015 1.000

<.0001 0.036 0.000 <.0001 0.194 <.0001 0.106

BIG4
-0.028 -0.003 -0.024 -0.020 -0.007 0.033 0.003 0.012 1.000

0.001 0.680 0.004 0.016 0.390 <.0001 0.685 0.233

LOSS
0.143 0.073 0.147 -0.192 0.044 -0.313 -0.016 -0.077 -0.018 1.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46 <.0001 0.035

ΔLEV
0.324 -0.009 -0.030 -0.015 -0.015 0.060 0.251 -0.002 0.008 -0.179 1.000

<.0001 0.269 0.000 0.062 0.068 <.0001 <.0001 0.790 0.367 <.0001

PPE
0.044 -0.009 -0.007 0.180 0.011 0.102 0.089 0.031 -0.030 -0.091 0.227 1.000

<.0001 0.288 0.394 <.0001 0.173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3. 다변량회귀분석(가설의 검증)

(1) Ball and Shivakumar(2005, 2008)의 모형

<표 4>에서 Ball and Shivakumar(2005, 2008)의 모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식 (1)의 b11과 식 (2)의 b13의 회귀계수(t값)은 각각 -1.5767(-8.97)과 -1.6251 

(-9.32)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지정기업의 감사인이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일 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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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일수록 지정기업의 투

자자로부터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 가설의 검증(Ball and Shivakumar 2005, 2008)

Variable
Ball and Shivakumar(2005) Ball and Shivakumar(2008)

Parameter Estimate(t-stat) Parameter Estimate(t-stat)

Intercept
-0.0096***

(-3.52)
0.0047
(1.55)

CFO
-0.4040***
(-24.50)

-0.4294***
(-25.66)

△REV
0.0319***
(12.43)

PPE
-0.0742***

(-9.76)

DCFO
0.0018
(0.44)

-0.0019
(-0.47)

DCFO×CFO
0.1909***

(5.69)
0.2304***

(6.87)

DESIG
-0.0256**

(-2.08)
-0.0257**

(-2.10)

DESIG×CFO
-0.2873***

(-6.95)
-0.3062***

(-7.44)

DESIG×DCFO
0.0804***

(3.53)
0.0749***

(3.31)

DESIG×CFO×DCFO
1.9703***
(20.13)

1.9483***
(20.08)

BIG4
0.0118***

(4.64)
0.01244***

(4.93)

DESIG×BIG4×CFO
0.2709**

(2.25)
0.34054
(2.86)

DESIG×BIG4×DCFO
-0.0675**

(-2.15)
-0.0591**

(-1.90)

DESIG×BIG4×CFO×DCFO
-1.5767***

(-8.97)
-1.6251***

(-9.32)

∑ included

∑ included

F-stat.
(Adjusted R-Square)

177.62***
 (14.39%)

169.22***
(15.91%)

*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 **, ***는 통계의 유의성이 각각 10%, 5%, 1% 수준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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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iboly and Hayn(2000) Feltham and Ohlson(1995)

Parameter Estimate(t-stat) Parameter Estimate(t-stat)

Intercept
0.8207***
(25.54)

0.9587***
(2.61)

DESIG
0.0631***

(4.07)
0.3960***

(2.24)

(2) 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

<표 5>에서 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Gib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모형을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 b9의 회귀계수(t값)는 -0.0221(-1.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다. 또

한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모형을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에도 b9의 회귀계수 

(t값)는 -0.5717(-2.21)로 역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다. 이는 Ball and Shivakumar 

(2005, 2008)의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은 지정감사인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뜻한다.2)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하면, 규모가 작은 지정감사인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하

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지정감사인의 경우 감사위험이 큰 기업을 상대하

므로 소송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규모가 큰 회계법인의 경우 소송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손해배상여력이 충분한 반면,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경우 지정기업의 청산이나 추후 

규제기관의 감리로 인해 회계법인의 존속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감

사인의 경우 보다 보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소송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감사인도 규모가 큰 회계법인만큼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추

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

과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정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므로,3) 규모가 작고 감

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감사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적격

성이 보다 더 발휘될 수 있다.

<표 5> 가설의 검증(Giboly and Hayn(2000)과 Feltham and Ohlson(1995))

2)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 간 보수주의 측정치에 대한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한 결과, t값은 각각 Giboly 

and Hayn(2000)의 경우 –7.26, Feltham and Ohlson(1995)은 -3.63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본문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 간 보수주의 측정치에 대한 규모(SIZE)에 대한 

차이분석(t-test)의 결과는 4.31로 비지정기업의 규모가 유의하게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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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iboly and Hayn(2000) Feltham and Ohlson(1995)

Parameter Estimate(t-stat) Parameter Estimate(t-stat)

SIZE
-0.0301***
(-19.07)

-0.0787***
(-4.37)

LEV
0.0015***

(3.95)
-0.0000
(-0.02)

CFO
0.4244***
(23.27)

0.6702***
(3.22)

GROWTH
0.0445***
(23.33)

0.0406*
(1.87)

ALTMAN
-0.0002***

(-3.17)
0.0009
(1.19)

BIG4
0.0051
(1.20)

0.1507***
(1.06)

LOSS
0.1028***
(19.53)

0.1892***
(3.15)

DESIG×BIG4
-0.0221**

(-1.98)
-0.5717**

(-2.21)

∑ included

∑ included

F-stat.
(Adjusted R-Square)

75.59***
(20.57%)

21.30***
(6.58%)

*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 ** ,***는 통계의 유의성이 각각 10%, 5%, 1% 수준임을 의미함.

Ⅴ. 결  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규제당국은 지정감사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2019년 외감법을 미국의 회계개혁법안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유수임제를 보완하는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규제당국

과 이해관계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도는 기업과 감사인 양측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강제적으로 교체되므로 감사인과의 유착이 사라지는 반면, 학습효과의 상실, 감사보수의 급격

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감사인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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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대규모 회계법인이 주기적 지정제의 감사인으로 대부분 선임될 수 있

을 가능성을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은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보고의 품질의 대용치 중 하나인 보수

주의에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감사인의 규모가 우수한 

재무보고 품질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재무

보고 품질의 대용치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작은 감사인의 경우

에도 지정감사인의 소송위험을 회피하고 감사인의 명성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감사의 기회를 잡

으려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감사인의 규모가 감사품질을 대변하는 것인지 또는 우수한 고객이 대규모의 회계법인을 선

임하는 주장(Lawrence et al. 2011)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당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감사인을 지정할 때 고객의 매출이나 자산규모에 따라 걸맞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일정 규모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하기만 한다면 산업전문성

이 있는 등 보다 적격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요건임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의 선정기준을 규제기관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는 않았지만,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을 적용받기 위해 합병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

만 규모가 커진다고 무조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의 결과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이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 비해 소송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감사인을 지정할 때 규모 외에도 감사인의 전문

성, 경력, 회계법인의 감리위반 등 여러 제약요인을 반영하여 감사품질이 고려될 수 있는 다양

한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인 지정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선정 절

차를 객관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

기 전인 2010년까지이므로, 최근 들어 지정사유들이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

다. 둘째, 보수주의의 모든 측정치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셋째, 보수주의 측정

치 또는 가설을 검증하는 회귀모형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양한 보수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었으며, 지정감사

인 제도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점을 제공하고 지정감사인 선정방식의 개선 등 감사인지정제도

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할 것으로 본다.

즉 감사인지정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완함

으로써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문화된 자본시장의 발전

을 위해 규제당국과 자본시장의 구성원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 적격성의 유지는 물론, 

감사인지정제도의 장점인 독립성이 발휘되도록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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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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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scope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s been expand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a periodic 

designation system will be implemented from 2020. As a result, the merger of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is appearing, because the size of the auditor 

is included in the selection criteria when the regulatory authority designates the 

audito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designated 

auditors and the proxies of conservatis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 from 2001 to 2010, the smaller the size of the auditor, the 

more positive (+) the association is between conservatism of designated companie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ize of a designated auditor does not necessarily 

improve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a small auditor demands a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process from a stakeholder due to the risk of litigation 

and the reputation of the auditor. Our result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designation of auditors to regulators, auditors and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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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이 신뢰를 매개로 팀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군 조직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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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팀 효과성인 

팀 성과와 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팀 수준에서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육군 

특전사 73개팀, 513명의 팀원들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첫째,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은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는 팀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팔로워의 리

더에 대한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는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과 팀 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리더의 윤

리적 행동은 팔로워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게 되어 윤리적 행위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둘째, 

팀 수준에서 리더는 팔로워의 인지적 또는 정서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셋째, 리더는 팔로워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신뢰와 더불어 

의사소통 강화, 애로사항 파악으로 정서적 유대감 증진을 통한 정서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어：윤리적 리더십,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팀 성과, 조직시민행동

* 본 연구는 박세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육군 소령(진), 합동참모대학 교육생

***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겸임교수, iys1516@snu.ac.kr, 교신저자

<논문 투고일> 2020. 3. 29 <논문 수정일> 2020. 5. 14 <게재 확정일> 2020. 5. 18



78

산업연구 44권 1호

Ⅰ. 서  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와 관리자들에 대

한 윤리적인 역할과 책임의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군 장성급 지휘관들의 비윤리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리더의 윤리성은 더 이상 선택요소가 아닌 필수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아

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이지 못하다면 구성원들의 순종을 기대하

기도 어렵고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도 없다. 조직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리더가 가

진 능력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리더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 성취와 성과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고, 조직의 효과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최근의 사회적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조직 내 리더에게 있어서 윤리적 리더십의 필요

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과거에는 리더가 기업 또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최대

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최근 기업의 부정과 개인의 비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성과보다는 의사결정과정과 업무수행 절차상의 합법성과 윤리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다. 따라서 윤리적 리더십이 기업가나 리더의 새로운 조건이나 자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윤리적 리더십의 연구 경향은 윤리적 리더의 일부 특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Gini 1998). 하지만 최근의 연구경향을 보면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구성개념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박진규 2018). 군 조직도 이러

한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연구 실적면에서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군 

조직에 대한 리더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초급 간부(장교), 소부

대 리더십을 주로 다루었으며 대표적 연구되고 있는 리더십 유형으로 변혁적ㆍ진성ㆍ전략적 리

더십 등에 한정되어 있다(박진규 2018). 이는 국내외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사회 및 각 기업

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군 조직에도 이러

한 윤리적 리더십을 적용하여 리더십의 효과성이나 조직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엄정한 위계질서 가운데 계층화된 구조를 가진 특성이 있지

만,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정서적 유대감을 통한 일체감 형성으로 집단성과 전체성을 

강조하는 특성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리더의 윤리적 행동이 부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훌륭한 리더의 선결조건으로서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리더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더라도 리더와 팔로워 간에 신뢰가 없다면 

리더십의 효과성이 발휘되기 어렵다(Kouzes & Posner 1993). 군은 국가안보라는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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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무력집단이므로 다른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성원 간의 신

뢰 중에서도, 특히 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을 관리하고 전투력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리더에 대한 신뢰는 팔로워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가 내린 명령을 수용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의 효과성에 대해 팀 조직 수준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기업과 달리 개인의 성과나 이익보다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위해서 통일된 태도와 

행동을 요하는 군 조직의 특성은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한 동기부여보다 조직과 구성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지원하려는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행동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정

복성ㆍ함상우 2017). 특히, 특전사와 같이 지원 입대하여 특수한 임무를 위하여 훈련을 받고 

팀 단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위주의 일반 부대원들에 비해 자발적이

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시민행동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팀 수준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가 윤리적 리더십과 팀 성과, 팀원들의 조직시민행동 

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앞서 서술한 여러 군 조직의 특성상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군 조직은 다양한 팀 활동들을 통해 조직이 추구하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조직시민행동적인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군 조직의 팀 수준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군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위한 요소들을 발견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팀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가운데, 리더의 윤리적 리더

십은 부하들의 리더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팀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

의 향상으로 이어짐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팀 효과성인 팀 성과

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팀 수준에서 실증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2.1 윤리적 리더십

윤리(ethics)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풍습(ethos) 또는 성품(ythos)에서 유래되었다. 윤리(倫

理)라는 한자어의 윤(倫)자는 사람 인(人)과 둥글 륜(侖)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로서 사회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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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질서 등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그리고 리(理)라는 글자는 다스리다라는 뜻의 한자이다. 그러

므로 윤리라는 말의 기본 뜻은 ‘사람 사회의 결 또는 길’이라고 풀어낼 수 있다(김태길 2009). 

Northouse(2004)에 따르면 윤리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또한 무엇이 좋고 나

쁜가에 관하여 의사 결정하는 지침이 되는 법칙과 원칙의 세계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

운데 리더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명시적, 묵시적으로 윤리성을 고려하면서 판단함으로 리더십

에 있어서 윤리성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고 의사 결정하는가에 관련된다고 하였다(김용주 

2012).

Ciulla(2004)는 이러한 윤리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의 권한에 대해서 직접

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리더의 윤리성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

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는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 진실되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김윤정 2015). Trevino, Hartman, 

& Brown(2000)은 최고 경영자 등이 윤리적 역할을 수행하고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윤리적 메세지를 강조한다면 구성원들로부터 윤리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리

더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Gini(1998)은 윤리적 리더십을 리더가 의사결정하

는 방법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원들

에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함

으로써 구성들에게 사회적 학습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Trevino, Hartman, & Brown(2000, 2003)은 윤리적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의 

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조사 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정직, 신뢰성, 공정한 의사결정, 배려, 

도덕적 행동 등의 개인의 특성으로 파악되었으며 한편으로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들의 적절한 

행동에 명확한 상벌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규범적 태도를 따르도록 하는 사

회적 역할 모델링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Brown, Trevino, & Harrison(2005)은 윤리적 리더

십은 리더의 개인적 행동과 대인 관계를 통하여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쌍방향 의사소

통, 강화, 의사결정 등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리더의 윤리성과 사회적 역할 모델링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윤리적 리더는 역할 모델링을 통해서 조직의 구성원이 적절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며 조직에

서 원하는 행동을 구성원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윤리적 리더십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학습이론은 리더의 윤리성과 역할 모델링을 반영하

고 있는 개념이다. 모델링이라는 용어는 관찰 학습, 모방, 동일시와 같은 광범위한 심리적 대응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Bandura(1986)는 사실상 직접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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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의 행동과 결과를 관찰하는 대리 경험으로 배울 수 있으며 위계조직 안에서 높은 지위

와 보상을 통제하는 능력은 모델링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윤리적 리더는 정직, 

배려, 공정성 그리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구

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들에게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벌을 

원하게 된다.

2.2 신뢰

신뢰의 효과성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분야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구성

원들의 직무성과를 높이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신뢰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Allister(1995)는 신뢰를 상대방을 감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중

요한 일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

성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Hosmer(1995)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낙관적인 기대로 상대방 행동의 선의를 믿으면서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Cook and Wall(1980)은 신뢰란 다른 구성원의 선한 의도로부터 시작되는 구성

원의 말과 행동에 확신을 가지는 정도라고 제시하였다. Rotter(1980)은 신뢰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다른 구성원의 약속이나 말로부터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경험을 통

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Lewis and Weigert(1985)는 신뢰란 기본적

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개인의 내부적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쌍방향적 관계를 통해 구성원들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Zucker(1986)은 신뢰를 구성원 간의 공유되는 관계에 대해서 가지

게 되는 일정한 기대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Fukuyama(1995)는 신뢰를 조직 내에서 구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정규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것에 의해 

발생되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리더와의 신뢰 이외에도 조직에 대한 신뢰와 동료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리더

와의 신뢰가 다른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리더가 구성원과의 업무적으

로 더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ennis 

& Nanus 1985).

신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듯이 신뢰의 구성요소도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Fox(1974)와 Mc- 

Cauley and Kuhner(1992)는 신뢰를 신뢰의 대상에 따라 3가지 하위개념 즉, 수직적 신뢰와 

수평적 신뢰 그리고 제도적 신뢰로 분류하였다. 수직적 신뢰는 리더와 구성원의 신뢰처럼 상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의미한다. 수평적 신뢰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이



82

산업연구 44권 1호

다. 제도적 신뢰는 구성원들과 조직간의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Lewis and Weigert(1985)는 단일차원으로 존재했던 신뢰의 개념을 최초로 인지기반 신뢰

와 정서기반 신뢰로 나누었다. 이전에 Johnson-George and Swap(1982)는 신뢰를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인 2개의 차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선택과정에 따라 인지적 

선택과정과 정서적 선택과정으로 나눈 것이었다. 위 2가지 신뢰의 구성요소를 분류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Chua, Ingram, & Morris 

2008; Dirks & Ferrin 2002; Schaubroeck, Lam, & Peng 2011; Yang et al. 2009).

인지기반 신뢰는 신뢰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을 근거로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

인가를 결정하는 인지적 선택과정이다. 신뢰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Lewis and Weigert(1985)는 인지적 신뢰를 합리적 근

거를 바탕으로 신뢰대상을 신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McAllister(1995)는 

신뢰 대상의 성과와 능력, 책임성, 신뢰감, 의존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인지기반 신뢰는 리더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 Hardin(1998)은 구성원은 신뢰 대상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cAllister(1995)는 구성원이 리더를 신뢰할 것인가 판단할 때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상호작용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신뢰 대상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과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격증, 지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 대상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근거들이 존재할 때 신뢰 대상과 신뢰 주체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신뢰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인지기반 신뢰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을 통해 신뢰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인지기반 신뢰를 위해서 신뢰 대상은 신뢰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신

뢰 주체는 상대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지적 이유, 지식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인지기반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Schoorman et al. 2007).

정서기반 신뢰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신뢰 대상과의 감정적, 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형성된다고 한다(Lewis & Weigert 1985). 이러한 정서기반 신뢰는 신뢰 대

상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McAllister(1995)는 정서적 신뢰가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구분하였다. Morrow, Hansen, 

and Pearson(2004)는 정서기반 신뢰를 신뢰 대상인 리더나 조직이 신뢰할만한지 구성원 본인

의 직관, 느낌으로 형성되며 감정적 결속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정서기

반 신뢰는 인지기반 신뢰와 달리 합리적 요소나 지식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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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기반 신뢰의 특징은 배려나 성실성, 유사성 등에 기반을 둔 감정적 결속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McAllister 1995). 또한 McAllister(1995)는 정서기반 신뢰를 형성

하는 요인으로는 감정적이며 동기부여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뢰 대상인 개인이나 또는 집단, 조직이 신뢰할만한지에 대한 신뢰 주체의 본능, 직관, 느낌이

라는 것이다(Morrow et al. 2004). 종합적으로 보면, 정서기반 신뢰는 감정적인 측면, 배려, 

성실성,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감정적인 유대와 상호이해를 토대로 형성된 신뢰 유형이다

(McAllister 1995). 이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 잠재

적인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형성되는 신뢰로 이해할 수 있다(Lewis & 

Weigert 1985).

2.3. 윤리적 리더십과 신뢰의 관계

신뢰는 사회교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리더와 팔로워의 교환 간에 서로의 의무를 증

진시키는 반면, 서로 간의 불확실성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사회

교환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정도를 깊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리더가 윤리적 리더

십을 발휘함으로써 리더에 대한 팔로워의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를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된다. Zhu, May and Avolio(2004)는 윤리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

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집단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이러한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아울러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절차적 공정성

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 팔로워들을 참여시킨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참여는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과 잠재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리더가 발휘하는 윤리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가 공정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에서 

팔로워의 권리를 존중하는가에 대하여 팔로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계가 있다(Newman 

et al. 2014). 이와 같은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을 경험하는 팔로워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팔로워로 하여금 리더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게 한다. 사회교환관계의 관점에서 리더의 역량과 의존성에 대한 믿음은 리

더는 인지적 신뢰의 특성으로서 상호적인 사회교환의 과정에 연계하여 적절한 동반자라는 인식

을 부하들에게 하게 한다. 아울러 인지적 신뢰는 교환관계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인지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Den Hartog 

(2003)은 리더의 성실성과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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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Zhu et al.(2013)은 집단의 복지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말과 행동을 일치

하는 등의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리더가 팔로워로 하여금 리더의 성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

을 높이게 되고, 이는 인지적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Newman et. al.(2014)는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팔로워의 인지적 신뢰에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은 팔로워로 하여금 리더가 팔로워의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인식은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뿐만 아니라 

둘 간의 정서적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처럼 윤리적 리더는 팔로워로 하여

금 지속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여 팔로워와 긍정적인 교환관계가 지속되게 함으로 팔로워의 정

서적 신뢰가 강화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Newman et al. 2014).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정서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Yang(2009)은 팔

로워가 지각하는 리더의 공정성과 존경할만한 행동들은 리더에 대한 정서적 신뢰를 이끌어 낸

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Zhou et al.(2014)는 복지와 욕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리더의 행

동은 리더와 팔로워 간에 감정적인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서적 신뢰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아울러 Newman et. al.(2014)는 중국 기업의 184쌍으로 이

루어진 리더와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팔로워의 정서적 신뢰

에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국내연구로는 호텔직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윤

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상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규태ㆍ송보영ㆍ

이성욱 2012). 이처럼 팔로워의 정서적 신뢰에 있어서도 사회학습이론에서 언급한대로 리더의 

윤리성과 역할 모델링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군 조직은 리더와 팔로워가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상황과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특히 팀 단위 부대의 경우에는 임무수행 간에 

상당 기간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함으로 리더와 팔로워 간에 정서적인 유대와 친밀감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밀접한 상호작용은 리더가 가진 윤리성과 역할 모델링이 부하의 

정서적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대로 리더의 윤리성과 역할 모델링은 팔로워들의 인지적 신

뢰와 정서적 신뢰를 증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군 조직처럼 동일한 생활권에서 리

더와 팔로워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며, 더욱이 팀 단위의 임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리더가 가진 윤리성과 역할 모델링은 부하의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은 인지적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b：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은 정서적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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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뢰와 팀 성과, 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

조직에 있어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신뢰문제는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만약 

이들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리더에 대한 팔로워

의 신뢰는 팔로워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의 규정과 규율을 따르게 하고, 조직의 변화

를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팔로워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계속 조직에 남

고자 하고, 조직 내에서 조직시민행동을 발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Bello 2012). 이와 반대로 

팔로워가 그들의 리더가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

게 된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파업이나 투쟁, 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결과로 인해 악화되

며, 조직의 성과가 저조하게 되어 결국 조직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신뢰의 수준이 

낮거나 없는 조직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초가 사라지는 것이다(Covey 1998). 이처럼 리더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성과와 연관된 인지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정서적 신뢰와 달리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신뢰의 대상인 리더의 성과와 능력으로 인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McAllister 

1995). 이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교환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팔로워들

로 하여금 조직의 성과를 증진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특전사와 같이 팀 단위로 임

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평가받는 조직의 경우에는 팀 리더를 중심으로 팀원 간의 매우 긴밀하고

도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여준다.

정서적 신뢰에 있어서도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높을수록 리더와 팔로워는 매

우 강력하고 친화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는 팔로워로 하여금 자기가 속한 조직과 팀의 동

료들에게 업무 외적인 일에 기여하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는 정서적 신뢰가 

리더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이끄는 사회교환 과정과 매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시민행동이 자유재량의 행동으로서 공식적 보상시스템에 의해 보상되지 않더라도 조

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추가적 행동이나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이라고 정의되는 것에 의하면(Organ 1988) 성과에 민감한 인지적 신뢰보다는 정서

적 신뢰와 같이 리더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인지적 신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증연구로서 Schaubroeck et al.(2011)은 191명의 홍콩과 미국의 재무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인지적 신뢰가 팀 역량을 통해 팀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Podsakoff 

et al.(1990)은 988명의 석유화학 회사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가 

팔로워의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Konovsky and Pugh(1994)

는 475명의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조직시민행동은 구성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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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적인 관계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팀 조직시민행동은 특전사와 같이 특수한 임무를 

위하여 훈련을 받고 팀 단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

더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인지적 신뢰가 높을수록 팀 성과가 향상될 것이다. 

2b：정서적 신뢰가 높을수록 팀 조직시민행동은 향상될 것이다.

2.5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의 매개효과 

지금까지 리더가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부하는 인지적 신뢰를 갖게 되고, 이는 그들의 

리더가 의지할만하고, 신뢰할만하며, 성실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 부하들은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에 대해 인지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리더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팔

로워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리더가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팀이 성과를 나타내는데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은 팔로워로 하여금 리더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함으로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뿐만 아니라 둘 간의 정서

적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팔로워로 하여금 조직과 동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팀의 경우에도 조직시민행동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Newman et al.(2013)은 윤리

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가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

다. Konovsky and Pugh(1994)는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리더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를 실증하였다. 또한 Schaubroeck et al.(2011)은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과 팀 성과 

간의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의 매개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윤리적 리더십과 유사한 리더십들

의 경우에도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의 매개효과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지

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a：인지적 신뢰는 윤리적 리더십과 팀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b：정서적 신뢰는 윤리적 리더십과 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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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및 표본

본 연구의 목적은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 팀 신뢰를 매개로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팀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육군 특전사 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

하였다.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상 공식절차로써 소속기관의 보안성 검토 및 승인 이후, 

설문 대상 부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협조 된 4개 부대에서 팀 단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설문지 회수는 부재자(교육, 훈련, 파

견 등) 및 불성실한 응답자를 53부를 제외하여 총 73개팀 513명의 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고자 결과변수에 대한 응답을 다양한 

측정자로부터 얻었다. 윤리적 리더십은 팀장과 팀원 모두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인지적 신뢰

와 정서적 신뢰, 조직시민행동은 팀원들에게 그리고 팀 성과는 팀장의 상급자에게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팀장의 학력은 대학 졸업자

가 62명(84.9%)으로 상당수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 복무자원이 58명

(79.5%)으로 단기 복무자원보다 많았으며, 모두 대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29~33세가 가장 많았고, 평균 군 복무기간은 55개월, 평균 직책기간은 10개월

이다. 다음으로 팀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23명(62.5%), 전문대 졸업이 178명(34.4%)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 복무자원이 310명(60%)으로 장기 복무자원보다 많았으며, 대부분 

하사(54.7%), 중사(37.9%)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연령은 26~30세, 평균 군 복무기간 33개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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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위
팀장(n=73) 팀원(n=517)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력

고등학교 졸업 - - 323 62.5

대학교 재학 - - -

전문대 졸업 10 13.7 178 34.4

대학교 졸업 62 84.9 16 3.1

대학원 졸업 1 1.4 -

복무
구분

단기 15 20.6 310 60.0

장기 58 79.5 207 40.0

계급

대위 73 -

원사

-

-

상사 38 7.4

중사 196 37.9

하사 283 54.7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29~33세 1.3 26~30세 0.9

군 복무 기간 55개월 11.9 33개월 10.6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2.1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 “개인의 행위나 개인상호간 관계를 통해서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커뮤

니케이션, 지원, 의사결정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고(Brown et al. 2005), Brown et al.(2005)의 10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우리 팀장은 솔선수범하여 윤리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등이

다.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0.89로 나타났다.

3.2.2 팀 성과

팀 성과는 “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과로서 업무 성과의 질과 효율성의 정도”라고 정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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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ona and Caldwell(1992)의 5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우리 팀의 임무수행 결과의 질은 우수하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0.91로 나타났다. 

3.2.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성공과 변화 및 

성과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행위”로 정의하고(Organ 1988), Lee 

& Allen(2002)의 16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우리 팀원들은 팀의 결정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0.98로 나타났다.

3.2.4 인지적 신뢰

인지기반 신뢰는 “리더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지적 이유, 지식의 축적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인지적 판단을 통해 형성한 리더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며(McAllister 

1995), Dipboye and de Pontbriand(1981)의 4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우리 팀장은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등이

다.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0.96으로 나타났다. 

3.2.5 정서적 신뢰

정서기반 신뢰는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 유대와 상호 이해를 통해 형성한 리더에 대한 신

뢰”라고 정의하고(McAllister 1995), Williams and Levy(1992)의 11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우리의 팀장은 자유롭게 서로의 아이디어, 

감정, 바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0.90으로 

나타났다.

3.3. 검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우선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고, 기초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ɑ값을 알아보았고,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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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수준은 팀 수준을 전제로 하지만, 개인수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레벨 이

슈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팀 단위 합산과정을 통해 팀 내 구성원 간 차이가 아닌 

팀 수준에서의 집단들 간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통계적 유추절차가 필요

하다. 팀 수준 분석에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rwg(J), ICC(1), ICC(2)와 같은 통계적 

분석들을 사용(James, Demaree & Wolf 1984)하여 도출된 값들이 팀 수준으로 합산이 가능

한지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예측한 요인구조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AMOS 20.0

을 이용하여 확인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값으로 모형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을 

통해 각 변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Bentler and Chou(1987)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항목 묶음 방법(Item-parceling)을 적용하

였다. 이유는 확인적 분석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측정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모형 적합도는 

떨어지는 반면에 추정모수 대비 표본의 수가 5개 이상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

은 42개로 표본의 수 5배 이상(n=112)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목 묶음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은 총 3개의 묶음(3문항, 3문항, 4문항)을 만들었으며 인지적 신뢰

는 총 3묶음(각 2문항), 정서적 신뢰는 총 2개의 묶음(2문항, 3문항), 조직시민행동은 총 4개의 

묶음(각 4문항), 팀 성과 역시 총 2개의 묶음(2문항, 3문항)으로 만들었다. 항목 묶음으로 처음 

42개의 측정항목을 14개의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표본 수를 112개로 보았을 때 5배 이상

을 만족하므로 적합도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항목 묶음을 수행한 후 요인 적

재량을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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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요인적재량)

S.E.
합성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윤리적
리더십

윤리1 1 0.75

0.78윤리2 0.79 0.80 0.09 8.78***

윤리3 0.8 0.80 0.07 11.42***

인지적
신뢰

인지1 1 0.80

0,83인지2 1.0 0.80 0.07 14.38***

인지3 0.9 0.85 0.06 15.18***

정서적
신뢰

정서1 1 0.84
0.81

정서2 0.6 0.71 0.07 8.69***

팀 성과
성과1 1 0.83

0.84
성과2 0.8 0.86 0.09 9.89***

조직
시민행동

조직1 1 0.89

0,79
조직2 0.9 0.69 0.09 10.15***

조직3 0.9 0.71 0.1 8.98***

조직4 0.8 0.85 0.09 8.88***

<표 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p<.001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조직시민행동, 팀 성과의 항목 묶음된 

요인들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3>과 <표 4>에서 팀 수준 변수인 윤리적 리더십,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팀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집단 내 동의도와 합산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수준의 데이터를 

팀 수준의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팀 내 평균값이 팀 수준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급내 상관계수(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Shorout & Fleiss 1979). ICC(1)은 다층 모형 분석에서 집단 수준의 변수가 개인 

수준에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로 이용되나 본 연구는 분석수준이 모두 팀 수준이

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ICC(2)값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또한 James et 

al.(1984)가 제시한 집단 내 동의도는 Rwg(J)가 활용되었고, 역시 집단 내 합산의 정당성은 

ICC(1), ICC(2)가 활용되었다. 아래의 결과를 보면 rwg(J)는 윤리적 리더십 .97, 인지적 신뢰 

.96, 정서적 신뢰 .95, 조직시민행동은 .84, 팀성과 .92 나타났는데 이는 James et al.(1984)

가 제시한 기준인 .7을 충족하였다. ICC(1)은 .05를 초과했을 때 합산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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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Bliese 2000), ICC(2)는 .6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Ostorff & Schmitt 1993). 본 연구에

서 ICC(1) 값들은 .32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요구하는 수치를 충족시켰으며 ICC(2)는 

.76 이상의 값들이 확인되어 합산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항목 문항수 요인값 Cronbach's α

윤리적 리더십 10 0.85 ~ 0.92 0.97

인지적 신뢰 6 0.92 ~ 0.94 0.92

정서적 신뢰 5 0.89 ~ 0.93 0.96

조직시민행동 16 0.85 ~ 0.96 0.93

팀 성과 5 0.71 ~ 0.90 0.89

<표 3> 팀 수준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성 검증

변수 ICC(1) ICC(2)
Rwg(J)

Mean SD

윤리적 리더십 .57 .90 .97 .04

인지적 신뢰 .42 .83 .96 .03

정서적 신뢰 .68 .93 .95 .06

조직시민행동 .62 .92 .84 .33

팀 성과 .32 .76 .92 .08

<표 4> 변수별 급내 상관계수 및 Rwg(J) 

4.2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표 5>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윤리적 리더십은 정서적 신뢰, 인지적 신뢰,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팀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는 다른 변수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인지적 신뢰는 팀 성과

(r=.74, p<.01)와 정서적 신뢰는 조직시민행동(r=.72, p<.01)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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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윤리적 리더십 4.45 1.40

2. 팀성과 4.40 1.40 .14**

3. 조직시민행동 4.85 1.19 .30** .62**

4. 인지적 신뢰 4.48 1.19 .34** .74** .37**

5. 정서적 신뢰 4.73 1.21 .35** .62** .72** .39**

<표 5>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a

a * p<.05, ** p<.01, n=153, two-tailed test

4.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χ2=18.19, df=6, 

TLI=.88, CFI=.90, NFI=.88, RMSEA=.05, AGFI=.89), 모형 적합도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 형 χ² df χ²/df p TLI CFI NFI RMSEA AGFI

이론모형 18.19 6 3.031 .01 .88 .90 .88 .05 .89

<표 6> 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연구모형에 나타난 각 경로의 표준경로계수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별로 <표 7>에 제시

하였으며, 이를 요약하여 가설검정을 위한 최종모형과 표준화 경로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가설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지지

1a 윤리적 리더십 → 인지적 신뢰 .46***  .46*** - 지지

1b 윤리적 리더십 → 정서적 신뢰 .40***  .40*** - 지지

2a 인지적 신뢰 → 팀 성과 .87***  .87*** 지지

2b 정서적 신뢰 → 조직시민행동 .71***  .71*** 지지

3a 윤리적 리더십 → 인지적 신뢰 → 팀성과 .17*** -.25*** .42*** 지지

3b 윤리적 리더십 → 정서적 신뢰 → 조직시민행동 .38***  .10** .28*** 지지

<표 7>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계수 결과a

a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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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주1. χ²=18.19, df=6, TLI=.88, CFI=.90, NFI=.88, RMSEA=.05, AGFI=.89

가설 1a, 1b는 윤리적 리더십이 각각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

으로 분석 결과, 윤리적 리더십이 인지적 신뢰(β=.46, p<.01), 정서적 신뢰(β=.40, p<.01)에 직

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2a는 인지적 신뢰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분석 결과, 직접효과(β=.8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

었다. 가설 2b은 정서적 신뢰가 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분석 결과, 직

접효과(β=.7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3a는 윤리적 리더십과 

팀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인지적 신뢰의 매개효과에 대한 것으로 분석 결과, 직접효과(β=-.25, 

n.s.)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β=.42, p<.001)는 나타났다. 그러므로 윤리적 리더십과 

팀 성과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

설 3b는 윤리적 리더십과 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정서적 신뢰의 매개효과에 대한 

것으로 분석 결과, 직접효과(β=.10, n.s.)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β=.28, p<.01)는 나

타났다. 그러므로 윤리적 리더십과 팀 조직시민행동간 의 관계에서 정서적 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5.1 요약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팀원의 리더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를 

매개로 팀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팀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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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리더십은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지적 신뢰는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신

뢰는 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결과도 일치하는 것

으로 리더가 윤리적 리더십을 보일 경우 팔로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윤

리적인 리더들은 롤 모델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팀에 윤리적이고 확고한 원칙

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지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윤리적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며 

이것은 정서적 신뢰의 기초가 된다(Trevino et al., 2000). 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볼 때 리더

가 윤리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는 구성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리더

를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이러한 윤리적인 행위들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은 만약 리더가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역할 외적

인 차원에서 성과를 유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점이다.

둘째, 팀 수준에서 리더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가 팔로워의 팀 성과와 조직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성과에, 그

리고 팔로워의 정서적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되는 것이다. 특히 팀 수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서 팀 수준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군 조직에서 리더의 인지적 신뢰와 정

서적 신뢰가 팀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 내에서 팔로워에게 인지적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윤리적 리더십이 팀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규

명하였다. 이를 통해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가 윤리적 리더십과 그 효과성에 있어서 무엇

보다 중요함을 말해준다. 아무리 윤리적 리더십이 높더라도 리더에 대한 신뢰를 팔로워가 지각

하지 못하게 되면 리더십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리더들은 팔로워

에게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한 인지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팔로워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그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서 정서적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아울러 실무적 시사점으로서 조직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윤리적 리

더십과 신뢰를 주는 리더상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한다. 리더들의 역량과 직

무 수행능력 배양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가지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윤리적인 리더가 팔로워에

게 인정받고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러한 리더상을 계발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에서 여러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수집에 있어서 횡단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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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

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이 측정한 것을 합산하였으며 리더 신뢰와 조직시민행동은 구성

원들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또한 팀 성과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더가 아닌 리더의 상

급자, 구성원들의 차상급자로부터 측정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응답원천으로부

터 응답을 받아 동일방법편의를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종속변수

인 조직시민행동을 리더로부터 측정하거나 구성원과 리더의 값을 합산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연구의 대상 및 범위가 육군 조직의 특전사 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육군 보병부대를 포

함하여 해・공군의 예하부대도 포함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휘관뿐만 아니라 

참모조직에서도 부서장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반화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5.2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미래의 산업환경에서도 리더와 팔로워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

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 산업환경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으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적용하여 무인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거나 반도

체를 생산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요식업, 소매업 등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과 대용량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로 노동력의 필요성

이 감소하는 산업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에서 리더의 윤리적 행동과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

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력에서의 인간 역할의 감소와는 달리 주요한 의

사결정에서의 인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 효과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리더의 윤리적 행동과 리더

에 대한 팔로워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래의 산업환경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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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Ethical Leadership on Team’s 

Performance and OCB by the Leader Trust as Mediating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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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at the team level the impact 

of the team leader’s ethical leadership on the team’s performance and OCB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by applying trust to the leader of the follower. To 

this end, 73 teams of Army special forces and 513 members were surveye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thical leadership of a leader i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trust (cognitive trust, affective trust) of a follower’s 

leader.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follower’s trust in the leader (cognitive 

trust, affective trust) has a mediation effect on team’s performance and OCB. 

Third, follower’s trust in the leader (cognitive trust, affective trust) has been shown 

to car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 ethical leadership, team’s performance 

and OCB. The implication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re shown the 

results and discussed.

Key Words：Ethical Leadership Cognitive Trust, Affective Trust, Team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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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죽전)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산업연

구지에 대한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연구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

양하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사항 및 산업연구의 투고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고 심사

되는 논문의 성격을 규정 하고, 연구논문 기고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윤리를 확

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구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모든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투고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고 심사되는 연구논문이 갖추어야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벗어

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논문수정 및 삭제 

논문의 저자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구자(들)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 산업연구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① 연구위조 행위

–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연구변조 행위

– 연구자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연구표절 행위

–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제출 행위

– 연구자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한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결과로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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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징계

를 건의할 수 있다.

∙ 소장은 편집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

정한다.

∙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 및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관

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조치규정에 따른다.

– 부적격 논문으로 판정하여 저자에게 통보하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산업연구 논문 목록에서 삭제조취를 취한다.

– 산업연구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표한다.

발생횟수 처리내용 비 고

1회 발생
– 3년간 국내/국제 학술지발행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판정년도로부터 3년간
※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

된 경우 차년부터 3년간

2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 학술지평가에 반영

※ 차회 학술지평가 시에 내용 
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
내용,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

3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

※ 차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미래산업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 1인으로 한다.

제7조 [심사자 선정]

1. 심사의 엄정성을 통한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있는 이는 심사자에서 

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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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투고규정

본 요령은 학술지 산업연구에 게재할 논문 원고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투고의 기본 요건

1. 투고자 자격 및 의무 

(1) 논문 투고자는 단국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및 강사 포함) 및 교외 연구자에게 개방

되어 있으나,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저로서 투고가 가능하다.

(2)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신청 중이 아니어야 하며, 산업연구에 제출

되어 심사진행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단, 박사학위논문의 요약본이

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4)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미래산업연구소가 소유한다.

2. 논문 발간일

산업연구는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며, 필요에 의해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논문투고 시 준수사항

(1) 논문의 투고는 편집위원회에 e-mail 혹은 디스켓 형식으로 제출한다.

(2)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로 도착한 날로 한다.

(3) 투고자 소속기관, 성명(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

여 명기), 영문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논문집 수령주소, 논문페이

지 수 등을 명시한다.

(4)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단국대학교 교원의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4.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비공개 심사를 실시하며,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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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투고처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상경관 531호)

Tel：031-8005-3398, 2660 Fax：031-8005-4033 e-mail：nihao110@dankook.ac.kr

Ⅱ. 투고논문 작성요령

1.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도표, 참고문헌 및 부록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 25페이지 이내로 작성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제 1면에는 한글로 제목, 투고자의 성명(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교신저

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소속기관, 직명, e-mail 주소, 국문요약(약 400단어 내

외), 핵심 주제어를 명기한다. 소속기관과 직명, 연구비 후원 등에 관하여는 하단에 주석

으로 명기한다.

4. 원고의 끝면에는 영문제목, 투고자의 영문성명, 영문 Abstract(약 400단어 이내), Key- 

words, 소속(하단 주석처리) 순으로 명기한다. 단, 영문원고인 경우에는 국문요약을 작성

한다. 저자의 영문성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한글：홍길동 영문：Hong, Gil-Dong

5.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스(한글 2000 이상 버전)로 작성하되, 영문의 경우 MS-Word도 

가능하다. 편집용지 및 편집스타일의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

글씨체：신명조체 글씨크기：10.5pt 자간：-5

좌우여백：3.7㎝ 상하여백：3.8㎝ 줄간격：170%

6. 문헌의 인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1) 해당 어구 또는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5), (Smith 1968)

(오성ㆍ한음 1995), (Paul and Smith 1968) ‧‧‧‧‧‧‧‧‧‧‧‧‧‧‧‧‧‧‧‧‧‧‧‧‧‧‧‧‧‧‧ 2인의 공동연구

(홍길동 등 1995), (Smith et al. 1987) ‧‧‧‧‧‧‧‧‧‧‧‧‧‧‧‧‧‧‧‧‧‧‧‧‧‧‧ 3인 이상의 공동연구

(홍길동 1995, 1997) ‧‧‧‧‧‧‧‧‧‧‧‧‧‧‧‧‧‧‧‧‧‧‧‧‧‧‧‧‧‧‧‧‧‧‧‧‧‧‧‧‧‧‧‧‧‧‧‧‧‧‧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

(홍길동 1995a, 1995b) ‧‧‧‧‧‧‧‧‧‧‧‧‧‧‧‧‧‧‧‧‧‧‧‧‧‧‧ 같은 연도에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

(오성 1995: 한음 1995) ‧‧‧‧‧‧‧‧‧‧‧‧‧‧‧‧‧‧‧‧‧‧‧‧‧‧‧‧‧‧‧‧‧‧ 둘 이상의 다른 저자들의 문헌

2) 저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이름 뒤에 괄호로 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 등(1995)에 의하면, ‧‧‧‧‧‧
Smith et al.(1987)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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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주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되, 어구의 우측 상단에 위첨자로 일련번호를 붙

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기술한다.

8. 표 또는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해당 표의 위에 표기한다.

9. 참고문헌은 논문에서 인용된 것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

다 순으로 그리고 서양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서양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last name을 먼저 기재한다.

(3)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 권ㆍ호

수,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4)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연도, 도서명(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 출판회수

(2판 이상의 경우), 권(2권 이상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박연암. 1999. 회계이론. 제3판. 자유출판사. 서울.

홍길동, 박연암. 2000. 글로벌 경쟁환경에서의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연

구. 제1권 제1호：333-352.

홍길동. 2000.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금강대학교.

Beteson, E. G. 1992. Managing Services Marketing. 3rd ed, NY：The 

Dryden press, 1992.

Pyo, Y., and S. Lustgarden. 1990. Differential Intra-industry Information 

Transfer Associated with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 Vol.15, 365-379.

10. 논문체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대항목   (15 pts)：Ⅰ, Ⅱ, Ⅲ, Ⅳ, ‧‧‧‧‧‧‧‧‧‧‧‧‧‧‧
중항목   (13 pts)：1, 2, 3, 4, ‧‧‧‧‧‧‧‧‧‧‧‧‧‧‧‧‧‧‧‧‧
소항목   (12 pts)：(1), (2), (3), (4), ‧‧‧‧‧‧‧‧‧‧‧‧‧
세부항목 (11 pts)：1), 2), 3), 4), ‧‧‧‧‧‧‧‧‧‧‧‧‧‧‧‧‧
이하항목 (11 pts)：①, ②, ③, ④, ‧‧‧‧‧‧‧‧‧‧‧‧‧‧‧

11. 본문에 사용할 부호는 다음에 의한다.

“ ” : 대화체나 독립된 인용문

‘  ’：부분적인 인용이나 강조를 나타낼 때

 ：작품, 저서명

｢ ｣：논문이나 잡지, 신문명을 명기할 때」

< >：강조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거나 인용문의 경우 저자가 강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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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명사나 형용사 등 동격을 표시할 때

... ：말을 생략할 때 줄임표로서 점(.) 3개 표시

Ⅲ. 심사절차

투고된 원고는 산업연구의 투고요령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논문 접수

–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저자에게 e-mail로 통지한다.

– 심사의 시작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날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된 논문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 접수 10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

– 접수 논문을 담당할 심사위원이 선정 되면 편집위원장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접수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발송일 기준으로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5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두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여

부(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견을 따르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또는 심사결과

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결과의 통보

– 심사결과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저자에게 통보한다.

5. 산업연구지 게재

–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산업연구
지에 게재하게 된다. 

–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호로 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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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② 주제의 참신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결과의 기여도

⑤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⑥ 문장표현 및 편지요건충족여부

⑦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적절성

Ⅴ. 심사방법

심사의견서의 내용

–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한 가지로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② 심사기준의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기록하고 수정/보완 점에 관하여는 페이

지, 항, 또는 행을 명시하며, 그 사유를 밝힌다.

③ 심사의견서의 총평을 반드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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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논 문 심 사 의 견 서

논문제목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1. 심사위원평가사항

평가항목 평가내용(해당점수에 V 표시)

1 연구주제의 적합성 평가점수：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2 주제의 참신성 평가점수：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평가점수：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4 연구결과의 기여도 평가점수：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5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평가점수：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6
문장표현 및 

편집요건충족여부
평가점수：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7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절절성
평가점수：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종합점수 (          /100)점

2. 심사위원 최종판정

판정내용 판정 비 고

(1) 무조건게재(90점 이상) (    ) 현재상태로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음.

(2) 수정/보완 후 게제
가능(80점 이상)

(    )
지적사항이 수정된 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음.
(수정 및 보완 후 편집위원회가 평가)

(3) 수정/보완 후 재심
(70점 이상)

(    )
지적사항이 수정하여 재투고(저자의 심사답변서 포함)
되었을 때 재심사를 함.

(4) 게재불가(70점 미만) (    )
현재의 연구내용으로는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음.
(※1번과 2번 항목의 합이 30점 이하인 경우도 해당)

※ 무조건 게재 또는 수정 및 보완 후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판정)결과에 따른 
수정 여부와 답변내용을 확인 후 바로 게재절차를 밟게 됩니다.

※ 논문심사위원께서 수정 또는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  )의 V표기해 주십시오.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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